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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크리스천신문

금주의 기도
인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

나님 아버지, 점점 더 패역해가는 이 마지막 시대

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불러 지도자로 삼

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년 미국대선을 

앞두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

리로다

(시편 25:12)

미국기독교‘거룩한 덮개’역
할 아직 유효

2면

가장 행복한 나라‘스위스’

3면

인터뷰
신임 총회장 김영수 목사

16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7면

최근 ‘심리과학’ 저널에 실린 논문

에서 존 가브리엘리(MIT) 교수가 이

끄는 연구진은 14세 공립학교 학생 

58명의 뇌단층을 촬영했다. 이 가운

데 23명은 급식비 무료 또는 감면 자

격이 주어지는 학생들이었다. 나머

지 35명은 중산층 가정 학생들이었

다.

연구진은 두 그룹의 두뇌에서 일

관된 차이를 발견했다. 연구진은 두

뇌 여러 영역에서 피질의 두께를 측

정했다. 저소득층 학생의 두뇌 피질

은 고소득층 학생에 비해서 얇았다.

저소득층 학생들 가운데 소수 인

종, 민족 출신이 더 많았다. 

그런데 인구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보니 인종이나 민족은 피질 두께와 

연관관계가 없었다.

연관관계가 있는 요소는 소득으로 

나타났다. 피질 두께가 얇은 학생은 

두꺼운 학생에 비해서 성적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고소득층, 

저소득층 할 것 없이 공통된 경향이

다.                        <3면으로 계속>

인구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 가운데 20% 이상이 빈곤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상황은 2000년 이래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교육학자인 

숀 리어든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소득에 따른 학업 성취 격차(income 

achievement gap)도 확대되는 추세다. 저소득층 아동이 고소득층 아동에 비

해서 학교 성적이 낮은 현상을 말한다.

교육은 향후 소득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은 

자라나는 미국 어린이들을 궁지로 몰아넣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악순환이 

애초에 발생한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신경과학은 이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

도한다(Brains, Schools and a Vicious Cycle of Poverty: Research 

spotlights the grim effect of poverty on education).

WSJ, 소득에 따른 학업성취 격차현상 심리과학 분석 보도

두뇌개발, 유전자와 신체/사회/지적환경 간 상호작용

경험은 ‘증식’과 ‘가지치기’에 엄청난 영향 

빈곤의 악순환...저소득층 아동 성적저조 

오는 8월에는 공화당 대선 경선 판도를 가늠해볼 아이오와 주 

공화당 모의투표(Straw Poll)가 열린다. 구속력 없는 여론조사 성

격의 투표지만 공화당 주자들의 우열을 확인해보는 첫 시험무대

로서의 정치적 의미가 크다. 특히 내년 1월 대선 레이스의 신호탄

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의 결과를 미리 점쳐볼 수 있어 주

목된다.

이미 대선 경쟁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주자들

은 올 한해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대선 어젠다 발굴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을 예측한다. 특히 '민생'이 핵심 키

워드다. 증시가 다시 살아나고 경제성장률 등 각종지표가 상승곡

선을 그리고 있지만 표를 직접 행사하는 중산층 유권자들로서는 

아직 바닥경기의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의 일차적 책임을 진 민주당 소속이면서 '부자강연 논란'까

지 빚었던 클린턴 전 장관으로서는 소득불평등이나 서민경제 살

리기와 관련해 설득력 있는 어젠다를 만들어내야 하는 부담이 있

다. 

공화당 주자들로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거는 

각종 개혁 어젠다에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대응하느냐가 숙제다. 

특히 이민개혁이 벌써부터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각 주

자로서는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해주는 것 아니냐는 보수층 유권

자들의 불만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갈수록 커지는 히스패닉 유권

자들의 표심도 아우르는 '나만의 해법'을 제시하는 게 과제다.  

또한 오바마케어의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 정부 건강보험(메디

케이드)의 확대 논란, 노조 의무가입과 노조비 강제징수 등을 금

지한 '근로권익법' 시행, 주별 교육과정 및 평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국가성취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과 그에 

따른 공통교육과정 도입 확대 문제 등도 공화당 각 주자에게 어

려운 선택을 요구하는 쟁점들이다.

그러나 바나리서치는 ‘2016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후보자들

의 경력이나 공약들보다는, 쟁점이 되는 정책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인간성 그리고 정치적 경력을 우선시 여긴다고,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Election 2016 Preview: The Faith Factor). 여

기에 후보자들의 신앙 역시 대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요소라고 밝혀준다. 

미국인들 중 과반수는 2016 대선에서 민

주, 공화 양당 후보자들의 공약들보다는 다

음과 같은 3가지 요소 중, 적어도 한 가지

는 반드시 눈여겨보겠다고 응답했다. 

1. 핵심 정책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이나 자세–71%

2. 후보자들의 인격과 신앙–41%    

3. 후보자들의 정치적 경력–22%

이외에도, 후보자들의 정치 성향과 당 소

속(15%), 교육 환경과 최종 학력(11%)나 

성품(10%)이 두 자리 수에 들었고, 연설 능

력(5%), 나이(2%),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지지(2%) 그리고 신체적 외형(1%) 등이 제

기됐다.

그러나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의 연령 분

포도에 따라 후보자들을 지지할 수 있는 우

선순위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보

여준다:

△밀레니엄–교육(19%), 성품(18%) 그

러나 정당 성향에는 11% △X세대-쟁점 정

책에 대한 후보자의 자세, 후보자의 성격과 

신앙, 정치적 경력 △부머스–후보자의 인
격(45%), 쟁점 정책들에 대한 입장(76%). 

△엘더스–정당 성향(23%), 정치적 경력

(27%) 그러나 교육(6%)이나 성격(4%)
<3면으로 계속>

바나리서치, ‘2016 대선 관전 포인트 설문조사

이민정책과 종교적 자유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후보자 인격과 신앙에 달려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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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퓨리서치의 발표를 요

약해보자.

2007년에 이어 7년 만인 

2014년 미국 성인 3만5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조사 보

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70.6%가 자신이 개신교, 가톨

릭 등 기독교인이라고 답했다. 

이 수치는 7년 전인 2007년의 

기독교인 비율(78.4%)보다 

7.8%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자신이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는 특정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답한 비율은 

22.8%로 7년 전(16.1%)보다 

6.7% 포인트 늘었다. 특히 종교

가 없다고 답한 그룹의 나이 평

균은 36세로, 복음주의 이외 개

신교(52세)나 가톨릭(49세) 등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그룹의 

나이보다 훨씬 젊었다.

유대교나 불교, 이슬람교 등 

기독교 이외 종교인 비율은 7년 

전 4.7%에서 5.9%로 1.2% 포인

트 증가했다. 무응답이나 '모르

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0.6%였

다.

기독교 세부 종파별로는 개

신교(46.5%), 가톨릭(20.8%), 

모르몬(1.7%), 정교회(0.6%) 등

의 비율이었다. 한때 미국 기독

교인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개

신교 비율은 51.3%에서 46.5%

로 과반에 미달했고, 가톨릭 비

율도 3.1% 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주목할 만한 점은 젊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

이다. 특히 1980년 이후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25%가 종교

가 없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1946-64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11%, 1928-45년생의 7%보다, 

밀레니엄들이 어떠한 특정 종

교와도 연관을 갖지 않고 있다

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복음주의 

진영의 해석을 들여다보

자.

‘라이프웨이’에서 리서

치를 담당하며, ‘크리스

처니티투데이’에서 ‘익스

체인지’를 통해 미국 사

회 문화나 종교 지형 변

화에 관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에드 스테저

(Ed Stetzer) 박사가 그 

선봉에 있다. 스테저 박

사는 먼저 사회학자들과 

리 서 치  전 문 가 들

(Christian Smith (Notre 

Dame), Rodney Stark(Baylor), 

Frank Newport(Gallup), and 

Robert Wuthnow(Princeton))

과의 컨설팅을 통해, 미국 사회

에서 수치상으로 기독교가 죽

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복음주의화 되고 있다는 것

을 확인했다.

USA투데이에 기고한 글

(Survey fail - Christianity 

isn't dying: Ed Stetzer)에서, 

그는 오히려 미국사회에서 크

리스천들이 점점 더 복음주의

적 확신을 가진 준비된 크리스

천으로 남아 있고, 이러한 경향

으로 미국 교회가 점점 더 복음

주의화 되고 있다고 말한다. 

팀 켈러 목사 역시, 스테저 박

사의 주장을 지지한다. 켈러 목

사는 이번 설문에서 중요한 것

은 바로 “미국 사회에서 경건한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양극

화 현상이 문제로, 중간층이 사

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 위임이나 

헌신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

들을 무종교인이라고 설문에 

응답한 결과가 바로 이 사실을 

말해준다. 명목상의 크리스천들

이 점점 더 무종교인으로 자신

들의 신앙을 결정짓고 있다. 

스테저 박사는 워싱턴포스트

를 통해(In a dramatic shift, 

the American church is more 

evangelical than ever) 그러면 

미국교회가 어느 정도나 복음

주의로 심화되고 있는 지를 말

해준다.

2013년 사우스캐롤라이나 뉴

스프링교회는 주일에 6,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

풀었다. 같은 해 미 성공회는 전

체적으로 12,000명에게만 세례

를 베풀었다. 

<3면으로 계속>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L. Burger)는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각 시대마다 세계 

전체를 덮어주는 ‘거룩한 덮개’가 있었다고 말했

다. 거룩한 덮개는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거룩한 덮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퓨리서치가 미 전역에서 성인 3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America’s Chang-

ing Religious Landscape: Christians Decline 

Sharply as Share of Population; Unaffiliated 

and Other Faiths Continue to Grow)에 의하

면 2007년에 비해 7.8%나 감소한 크리스천의 

숫자를 두고, 주류 언론에서는 ‘기독교가 죽어가

고 있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기독교적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the Christian Sky is falling)”고 

주류 언론은 피터 버거의 거룩한 덮개를 ‘기독교

적 하늘’로 재정의해, 드디어 미국사회가 탈기독

교화 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 이유로, 1)2007

년 78.4%에 달했던 크리스천들이 70.6%로 감

소 2)밀레니엄 세대 중 1/3 이상이 어떠한 종

교와도 연결을 갖지 않고 있고 3)무신론자들

(Nones) 역시 2007년에 비해 6% 증가했기에, 

드디어 미국사회에 종교 지형 변화가 본격적으

로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확하게 반대되

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주류 정통 교단

은 급락하고 있는 반면, 복음주의 교회들은 눈에 

띄게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류교단은 이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

음주의화 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퓨리서치 설문 

결과의 온전한 분석이다.

미국기독교‘거룩한 덮개’역할 아직 유효
미 언론, ‘2015 퓨리서치 설문조사 보도

시론

"위장된 페르소나(Persona)를 벗어라" 
페르소나(persona)는 심리학에서 어떤 개인의 실제

적인 내적 모습보다는 타인에게 비쳐지는 외형적 모습

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원래 페르소나는 그리스의 고

대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Mask)을 일컬어왔는데,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이 심리학적 용어로 사

용하게 되었다. 그의 심리학적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보통 천 개의 페르소나(가면)를 지니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페르소나를 쓰고 관계를 이루어간다고 한

다. 페르소나를 통해 개인의 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반영할 수 있고 자기 주변 세계와 상호관계를 성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페르소나 안에서 자신의 고

유한 심리구조와 사회적 요구 간의 적당한 타협점에 도

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회적 요구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페르소나를 쓰게 되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감추어지기 때문에 얼

마든지 자신을 위장하기 쉬울 뿐더러 마치 유명한 배우와 같은 연기를 통해 언제든지 

타인을 쉽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개인은 언제든지 다양한 사람들이나 환경

에 의해 서로 다른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민낯은 언제나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에 의해 평가 받는 페르소나에 의해 만족하며 살아가는 운명

의 멍에를 스스로 지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페르소나에 의

해 연기되는 등장인물은 언제나 타인일 뿐 자신은 아니기에, 진정한 자아 상실의 원인

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우처럼 때로는 다양한 모습으

로 서로 다른 역할을 연기함을 통해 언제든지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위장함으로 별다

른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언제나 위장된 평안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페르소나의 위선적인 모습은 인류 조상인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민낯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감추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

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다(창3:7). 위장된 인간은 

자신의 민낯을 감추었기에 자신의 죄과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또 다른 나를 위장해가

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고 타인에게 신실하고 정직해야 할 

내가 오히려 타인에게 죄과를 떠넘기고 자신은 페르소나 안에서 위장된 안식과 평안

을 누리려는 것이다. 결국 페르소나는 자신에게 위임된 책임을 면하게 하고 이웃과의 

신실하고 정직한 관계를 변질시켜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임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페르소나에 익숙했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충돌을 

일으키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 등장한다. 그들은 외형적인 종교행위에 익숙했기에 내

면에 간직해야 할 더 소중한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던 것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

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

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마23:23). 페르소나는 하나님의 의를 상실

케 하는 위선이다. 

예수님의 비유가운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도 페르소나의 허구를 보

게 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

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눅9:11-12). 이 비유

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그럴듯한 율법적 종교행위의 페르소나는 보편적 인간의 죄인

된 실체를 가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있다. 이에 반해 세리의 기도는 오

히려 인간의 민낯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다. “세리는 멀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18:13).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형식적인 종교행위의 

페르소나에 안주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낯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인간들에게 오늘도 임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평생을 페르소나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서 페르소나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인간의 민낯에 대한 부끄러움과 황당함을 수반하기도 한다. 마치 화장발을 지워

버리고 갑자기 민낯으로 마주앉은 아내를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전혀 생소하고 다르

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민낯도 자주 대하다 보면, 화장으로 위장한 모습보다 훨씬 

더 편안하다. 외형이 아니라 내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화장발보다 민낯이 꽃보다 아름

답다. 저녁 거울 앞에서 하루 일상의 때를 다 지우는 순수하고 정직한 모습이 아름답

다. 이것을 우리는 ‘순수함’, ‘거룩함’이라 부른다. 

성도들이여!, 이제라도 형식적인 종교행위로 위장된 페르소나를 벗어버리자. 수고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복음의 일꾼들이여! 그럴듯한 목회성공으로 위장된 무

화과나무의 페르소나를 벗어버리자. 그리고 민낯을 사랑하자. 민낯의 친밀함이 오히

려 하나님의 의와 긍휼, 자비와 사랑을 불어오게 한다. 페르소나를 벗어 던진 맨 얼굴

을 보듬어줄 사랑을 하자. 진정한 안식과 평안, 편안함이 깃든 저녁 거울, 그 사랑의 관

계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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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주류교단 급감 비해 복음주의적 교회 부흥

무종교인 증가, 크리스천 인구감소는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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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N에 따르면 순위는 경제, 

심리, 조사결과 분석, 국가통계, 

건강,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평가를 취합해서 만들었

다. 그들은 다양한 척도를 사용해 

행복 수준을 평가했다. SDSN은 

성명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 6가지가 국가 

평균 점수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건

강한 기대수명, 의지할 지인의 존

재 유무,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인식도, 사회 청렴

도, 사회관용이다.”

2015년 세계 행복보고서는 158

개국을 10점 만점 기준으로 행복 

수준을 채점했다. 세계 평균은 

5.1점이었다.

그러나 이런 식의 행복 수준 측

정이 유용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

도 있다.

런던대학의 윌리엄 데이브스 

교수는 영국 신문 가디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보고서는 실업

자가 겪는 어려움 등 이전에 간과

된 고통을 확인해줄 때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데

이터는 사회통제 도구로 전락하

기가 너무도 쉽다. 예를 들어 정

치적 변화를 통해 행복을 촉진하

는 것과 새로운 행동이나 의학적 

개입을 통해 행복을 증진하는 것 

사이의 선택에 직면하면 당연히 

후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인

식된다.”

예를 들어 ‘행복의 함정

(Happiness)’의 저자인 런던정경

대학 리처드 레이어드 교수는 인

지행동치료(CBT)가 정신질환을 

극복하고 일자리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정부의 돈이 절약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복지 제도 

또는 CBT를 받지 않으면 장애 급

여를 잃게 되는 고통이 따르기 때

문에 억지로 그런 치료를 받게 하

기가 쉽다. 그러다 보면 보살펴주

고 들어주고 환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치료가 약자에게 

닥치는 또 다른 형태의 처벌로 쉽

게 변질될 수 있다. 의도가 아무

리 좋아도 행복 측정 기준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우려에 근거가 없

다는 전문가도 있다. 그들은 행복 

수준의 측정이 삶의 질 개선을 계

량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SDSN

을 이끄는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

비아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

는 구성원의 번창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사회복지를 

성취하는 방법에 관한 증거를 제

공한다. 돈만 아니라 공정성, 정

직, 신뢰, 건강으로도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다.”

스위스인의 행복 인지도가 가

장 높은 것은 어쩌면 초콜릿 때문

이 아닐까? ‘가장 행복한’ 나라 중 

일부는 우울증 치료제를 가장 많

이 사용한다. 특히 아이슬란드가 

그렇다. 행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관한 철학적 의문을 제기하

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복

음주의자들은 미국인들의 평균 기

대치와는 구별되는 우선순위를 보

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후보자

의 인격(46%)과 종교적 신앙(45%, 

미 평균보다 5배 이상)을 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 정치적 경험 

그리고 쟁점 정책들에 대한 입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회심한 크리스천들(1/6은 복음주

의자들)은 그렇지 않은 성인들에 

비해, 후보자들의 신앙을 우선시하

고 있다(22% vs. 3%). 그러나 후보

자의 인격(6% vs. 12%)이나 연설 

능력(3% vs. 7%)에는 비 그리스도

인들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

다. 

한편 바나리서치가 이번 설문에

서 중점적으로 실시한 조사는 바로 

“핵심 정책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이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7년 동안 실시한 정책들 즉 오바마

케어, 테러 정책, 이민 개혁안 등에 

대해, 양당 후보자들이 어떠한 차별

화된 구상을 하고 있는 지, 유권자

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경제”가 어떠한 정책들

보다도 우선순위로 대두된다. 76%

나 되는 미국인들이 민생 안정에 

치중하는 후보를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다

음으로는 오바마케어가 65%로 과

연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될지 아니

면 개혁될 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민개혁안(46%), 

총기규제(43%), 환경보호(37%), 낙

태(30%) 그리고 종교자유(28%) 순

으로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복음주의자들이나 회심한 사람

들은 역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제문제(69%)와 함께 종교

자유(67%) 영역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낙태

(64%)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

고 있다. 그러나 환경에는 별반 관

심이 없다(16%).

연령대에 따른 쟁점 정책들에 대

한 우선순위는 호불호가 갈린다.

△밀레니엄–환경이 최우선이고, 

경제, 외교 정책 순 △부머스–외교 

정책(52%) 그러나 낙태(26%) △엘

더스–경제(86%), 외교 정책(75%), 

헬스케어(72%), 이민개혁(69%)

결론으로, 정치 분석가들은 2016

대선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

들로 부상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민과 종교적 자유에 대한 양당 

후보자들의 입장과 자세 그리고 신

앙이라고 분석한다. 여기에 미국 정

치에서 항상 쟁점으로 대두되는 낙

태 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이, 양당

에서 예비주자들을 걸러내는 시금

석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예비주자들이 유

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번 설문은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미 전역에서 무작위로 

1,025명의 성인에게 온라인으로 설

문 조사한 결과다. 오차율은 +/-3

이고 95%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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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두뇌의 차이만 가지고 섣부

른 추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해답을 제시할 

수는 있겠다.

두뇌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다. 두뇌를 개발하려면 유

전자와 신체적・사회적・지적 환경 사

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신경과학자들의 주장처럼 두뇌

는 ‘가소성이 있다(plastic)’. 두뇌

는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으며 진

화했다. 두 가지 상호보완적인 과

정이 진화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  번 째  과 정 은  ‘ 증 식

(proliferation)’이다. 신경세포인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는 과정을 말

한다. 두 번째 과정은 ‘가지치기

(pruning)’다. 어떤 부분의 연결은 

강해지고, 어떤 부분의 연결은 사

라지는 것을 가리킨다.

경험은 ‘증식’과 ‘가지치기’ 두 가

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초기 

개발 단계에는 ‘증식’이 우세하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서 새로운 뉴

런 연결이 더 많이 일어난다. 후기 

개발 단계에는 ‘가지치기’가 더 중

요하게 부상한다.

인간은 나이 듦에 따라, 학습에 

능한 유연한 두뇌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만 딱딱해진 두뇌로 바

뀌는 것이다. 어린 시절 대뇌 피질

은 서서히 두꺼워지는 반면, 사춘

기에는 얇아지기 시작한다. ‘가지

치기’ 과정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논문에서 저소득층 14세 학

생들의 피질이 유년기에 두꺼워지

지 않은 것인지, 피질이 얇아지는 

과정이 사춘기에 일찍 일어난 것인

지는 확실치 않다.

소득뿐만 아니라, 영양상태, 스

트레스, 학습 기회, 가정환경 등 저

소득층 아동과 고소득층 아동의 경

험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한

다. 이 가운에 어떤 차이점이 피질 

두께의 차이로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동물 연구에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는 있다. 풍족한 환

경에서 자란 쥐는 탐구하고 학습할 

기회가 풍부하기 때문에 신경 연결

고리가 더 많아진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환경에서 자

란 쥐는 신경 연결고리가 적다. 스

트레스를 받은 동물은 신체적으로

도 지나치게 빨리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영양상태는 모든 동

물의 두뇌 개발에 영향을 끼친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두뇌의 가

소성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이다. 

두뇌는 평생 변화할 수 있다. 우리

는 학습하고 변화할 능력을 완전히 

잃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 시절은 

가장 큰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기다. 미국 어린이들 수백만 명

의 두뇌 잠재력이 날마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 유엔 산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 네트워크(SDSN)”가 최

근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

port)’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47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나타났다. 2년 전보다 6단계 하락해 일본

에 추월당했다.

‘SDSN’은 2012년부터 매년 국가의 행복도 순

위를 발표했다. 올해 행복한 나라 순위 1, 2위는 

스위스와 아이슬란드가 차지했다. 지난 보고서에

서 1위를 차지했던 덴마크는 3위로 밀려났다. 그 

뒤를 노르웨이, 캐나다,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이었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민주화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What’s the World’s Happiest Country? Does it 

Matter?).

가장 행복한 나라‘스위스’
WSJ, 유엔 ‘세계행복보고서’ 북유럽국가들 상위권 휩쓸어

핵심변수: GDP, 기대수명, 지인유무, 자유인식도, 사회청렴도, 사회관용

“사회통제 도구로 전락 우려” vs “삶의 질 개선 계량화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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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복음주의 진영에 속한 단일

교회와 주류교단에 속한 성공회가 

어느 정도로 복음을 확산시키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례

이다. 결국 “미국교회의 복음주의

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스테

저 박사는 정의한다. 

“복음주의적”이란 말을 정의하

는 공식적인 정의는 아직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

이 변화되고, 선교적 그리고 사회

적 개혁 노력을 통해 믿는 바를 실

천하고, 성경을 궁극적 권위로 받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인 죽음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주의

자이다(David Bebbington의 정

의).

이번 설문에서, 퓨리서치는 전통

적인 방식, 역사적으로 복음주의적 

진영에 속한 교단들이나 교회를 

복음주의로 상정해 조사했다. 그 

결과, 2007년에 26%에서, 25%로 

1% 감소했다. 그러나 ‘베빙턴’의 

정의를 도입하면, 7년 전에 비해 

미국인들은 더욱 복음주의자들이 

되고 있다(59.8 to 62.2 million). 

따라서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을 정

의하는 사람은 감소된 반면, 복음

주의자들이라고 정의하는 크리스

천들은 완만한 점증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의 기독교가 뚜렷한 복

음주의적 성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고 해석한다. 

또 하나의 여론 조사 결과(2014 

General Social Survey) 역시 미국 

사회의 종교 지형변화, 즉 주류교

단에서 복음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1972년에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빈도수는 주류교단

(8.6%)나 복음주의(7.9%)가 별 다

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 복음주의자는 12.5%는 수

직 상승했고, 주류교단은 3.6%로 

하락했다.

결론으로, 미국 종교 지형변화는 

앞으로도 동일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무종교인의 증가와 크리

스천 전체 숫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교

회는 앞서의 뉴스프링교회와 같이 

복음주의적 대형교회의 사역이, 어

떠한 역사적 주류교단 교회들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

올 수도 있지만, 복음주의 교회는 

오히려 선교와 복음 전도에 더욱 

더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다!

후보자 인격과 신앙에 달려있다!

빈곤의 악순환...저소득층 아동 성적저조 

미국기독교‘거룩한 덮개’역할 아직 유효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새

길 뿐만 아니라, 손목에 매고, 미간

(두 눈 사이)에 붙이고 집 기둥과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

다. 손목, 미간, 그리고 집 기둥과 

바깥문은 눈에 잘 보이는 곳입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잘 보이

는 곳에 두어 늘 마음에 새기고 자

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는 네 가

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렉

시오 디비나’(Lectio Divina, 말씀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

음의 귀로 듣고 온몸을 드려서 읽

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타

티오’(Meditatio, 묵상하기)입니다. 

읽은 말씀을 기억하고 음미하고 생

각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오

라티오’(Oratio, 기도하기)입니다.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

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 ‘콘템플라티오’(Contemplatio)

입니다. 붙잡고 묵상한 말씀을 매

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

다. 이 네 단계를 한 마디로 요약하

면 ‘말씀묵상’입니다.

말씀묵상은 소의 되새김질과 비

슷합니다. 소가 여물에 포함된 모

든 양분을 섭취할 때까지 한번 삼

킨 여물을 다시 입속으로 되돌려 

씹고 또 씹는 것처럼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존재에 일

부가 될 때까지 말씀을 되풀이하

여 음미하며 마음에 각인시키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

가는 과정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갖는 시간입니다. 말

씀이 성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여 말씀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재조명하고 내 삶을 말씀에 

따라 조정하는 훈련입니다.

말씀묵상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

기 위해서는 먼저 ‘비움’이 있어야 

합니다. 내 뜻, 내 고정관념, 내 생

각, 내 의견, 내 경험, 내 편견을 하

나님 앞에서 비워야 합니다. 비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 ‘채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음

성을 들으며 마음과 생각에 채워

야 합니다. 이 채움은 ‘나눔’을 통

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나눔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즉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움

이 없이는 채움이 있을 수 없고 나

눔 없이는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눔으로 우

리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인 록펠러는 말

씀묵상으로 장수한 사람이었습니

다. 그는 원래 몸이 바싹바싹 말라 

들어가는 무서운 병에 걸렸었습니

다. 그러나 1년밖에 살지 못한다

는 사형선고를 받았던 그가 98세

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

수 비결을 나눔의 삶, 감사하는 삶, 

그리고 경건한 삶이라 고백했습

니다.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세상을 축복(Blessing)했으며 어

떤 상황에서도 감사했고 아흔 살

이 넘도록 말씀묵상을 쉬지 않았

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력이 약해

져서 말씀을 스스로 읽지 못했을 

때에도 그는 사람을 고용해 성경

을 읽게 하여 말씀묵상을 계속했

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

상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셨

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면 지혜로

운 사람,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사

람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

밀한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고 날

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새

롭게 경험하며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만 복 받

는 자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하

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

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

하세요?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

세요? 제자훈련을 받으시길 적극 

권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렉시

오 메디타티오(말씀 묵상)의 위력

이 어떠한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

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

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

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편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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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하나님이 자

기와 동행하시며 전적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 가족을 

이끌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고향 땅

을 향하여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백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

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다는 

말은 야곱이 더 이상 형이 두려워 겁

에 질린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

도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믿음으

로 형 에서를 담대히 바라보는 표정

으로 형을 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결

과 얍복강 저편의 야곱의 눈이 아닌 

이스라엘의 눈으로 에서를 바라보았

습니다. 20년 동안 원수로 지내온 형 

에서입니다.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

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가로챘

던 야곱,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은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발상이나 꾀를 모두 얍복 나루에서 

다 씻어 떠내려 보냈습니다. 

과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 후 브

니엘의 햇살을 받으며 위골된 환도 

뼈로 인해 절뚝거리면서 마주오는 

야곱이 에서를 바라보는 눈은 과거

의 자기중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형이라도 속여서 나

만 잘되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못된 생각을 그는 얍복 나루에서 통

회의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

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새 

이름인 이스라엘에 걸맞는 변화된 

눈을 들어 형 에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께 맡긴 야곱은 자기의 기도의 응답

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보려고 

믿음의 눈을 들어 에서를 보고 있었

습니다. 자기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이 문제의 결

과가 어떻게 되든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

이 내가 드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

님의 뜻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자기중심의 이기심

을 통회 자복하고 새로 변화된 눈을 

들어 에서를 바라보자 그에게는 세 

가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1. 인간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에서가 4백인을 거느리고 오는 것

을 본 야곱은 만일의 경우 에서의 공

격을 받았을 때를 대비해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랑하는 순서대로 배열을 

하였습니다.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

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두었

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에서에게 나아갔습니다. 

전 같으면 야곱은 에서를 바라보

기는커녕 눈을 돌리고 어디로든지 

숨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족

들 뒤에서 에서의 태도를 살피며 도

망갈 기회나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형을 향하여 앞장서

서 맞으러 나갔습니다. 야곱은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는 멀리서 

에서의 얼굴이 보일 때부터 얼굴이 

땅에 닿도록 일곱 번 절을 하며 달려 

나갔습니다. 일곱 번 절하는 것은 최

고의 경의를 표하는 자세입니다. 야

곱은 진심으로 지난날에 저지른 잘

못을 뉘우치며 형과의 화해를 간구

하는 마음의 소원을 몸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때 에서가 달려와서 야

곱을 맞으며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부둥켜안고 피차 울었습니

다. 극렬한 애정의 표시입니다. 얼마

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기나긴 세월

동안 피붙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

던 쌍둥이 형제를 본의 아니게 떨어

져 있게 한 지난날의 모든 원한의 응

어리가 한꺼번에 풀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누가 에서의 복수심으로 불

타는 마음을 삭혔습니까? 누가 에서

의 원한에 찬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

버렸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얍복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부르짖은 야

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에서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의 온

기를 불어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면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마음

을 다스리시고 바꾸어 놓으시기도 

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을 보면 “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

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고 말합니

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미리부터 염려하거나 두려

워하지 말고 오직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의 대화에서 에서를 

다섯 번이나 ‘내 주’라고 말하고 자기

는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

서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님의 얼

굴을 뵈온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

니이다”(10절)라고 하였습니다. 야

곱은 에서의 얼굴에 나타난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를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겸

손한 태도로 인하여 형과 동생의 관

계가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격조하였던 야곱과 에서의 인

간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입

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유지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사는 자는 만사가 형

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24절을 보면 예

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

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

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

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

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

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

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은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를 먼저 정립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보는 눈이 어떻습

니까? 공부를 못했으니 가난하고 병

들었으니, 못생겼으니 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형제의 외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형제와 불화하고 있

지 않습니까? 이웃과 원수 관계로 있

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야곱과 같이 

먼저 겸손한 자세로 형제와 화목하

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

어야 하겠습니다.

2. 물질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바로 하려면 

물질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

니다. 물질관이 바로 정립되지 못하

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물질 

때문에 인격도, 윤리도, 가정도, 사랑

도, 선도, 진리도 모두 짓밟아 버리는 

추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재물과 하

나님을 겸하여 섬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질

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재산만 있으

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하여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기발

한 아이디어를 다 동원하여 삼촌의 

재산을 자기에게 빼돌리려고 애썼습

니다. 그리하여 물질 때문에 사람들

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얍복 나루에서 통회의 기

도를 드린 후 브니엘을 통과하면서 

야곱의 물질관이 달라졌습니다. 그

는 형 에서와의 화친을 물질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550

마리의 가축을 형을 위한 예물로 떼

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한 밑천의 재

산을 뚝 떼어서 형에게 줄 수 있었

던 것은 이제 물질보다 형과의 화목

이 더 중요함을 자각하였기 때문입

니다.

본문 5정ㄹ을 보면 에서가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게 한 이

들은 누구냐고 하자 야곱은 ‘이들은 

나의 아들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

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자식

이라고 말한 것은 그 소유권자가 하

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

니다.

진실로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

급이로다”라고 말합니다. 
<8면으로 계속>

눈을 들어 보니
(창세기 33장 1-20절)

장영춘 목사
(본지 발행인, 퀸즈장로교회 원로)

푸/ 른/ 초/ 장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렉시오 메디타티오(Lectio Medit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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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한계시록에는 전쟁이 2개가 나오는데 계9장의 유브라데강 전

쟁과 계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것은 같은 전쟁인지요? 아니면 

어느 것이 인류 제3차 전쟁인지요? 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풀러톤에서  Bae

A: 요한계시록을 잘 연구하고 살펴보면 유브라데강 유역에서 일어

나는 전쟁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계9:13-20절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

을 붐으로 일어나는 유브라데강 전쟁이요 이것은 두 번째 화를 말하는 

전쟁입니다. 둘째는 계16:12-16절의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일어나

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것은 셋째 화

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인류의 제3차 대전을 사람들이 아마겟돈전쟁이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류 3차 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계9장

13-18절에 나오는 “유브라데강 전쟁”입니다. 이 유브라데강 전쟁은 전

삼년반(예수님 부활승천 이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이 지나

고 후삼년반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

쟁으로 인류 1/3이 죽게 될 것이며 이 전쟁은 세상의 모든 첨단무기가 

동원되는 아마 핵전쟁이 될 것이며 이 전쟁의 승자가  이 땅에 적그리스

도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강 전쟁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

이 아니고 후삼년반의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극심한 환난시대가 본격

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 살후2:1-4절에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

기 전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면서 

누가 예수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말한다고 쉬 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후삼년반에 정치권과 종교권과 경제 즉 상권을 다 통합하여 절대 권력

으로 온 세계를 마치 김일성처럼 철권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는 지상교회들이 핍박을 받아 다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주의 종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666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신자들은 물건을 사기도 힘들 정도로 물질적

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후삼년반(적그리스도의 등장-그리스도의 재림)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주님재림직전의 전쟁입니다. 이 아마겟

돈 전쟁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

수님과 그의 군대들과 동방에서 모여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과의 싸움

입니다. 예수아이신 주님이 마치 낙하산 부대처럼 홀연히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쟁에 승리하셔서 그

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계19:11, 14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

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

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

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

르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

자를 생포하여 산채로 둘째 사망에 던져지고 남은 군사들은 모두 죽

어 다 새들의 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전쟁입

니다.

3차 대전은 유브라데강 전쟁...적그리스도 나타나 극심한 환난 

아마겟돈 전쟁은 후삼년반 마지막 주님재림 직전의 전쟁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Chrislam & Sharia Law의 위

협! 	  

쓰나미처럼 강력하고 빠르

게 미국내 교회들, 학교, 가정 속

을 꿰뚫고 들어오는 잘못된 종교

와 가치관, 크리슬람(Chrislam, 

Christian+Islam)과 미국의 헌법

을 통째로 흔들고 있는 샤리아법

(Sharia Law)에 대해 파헤쳐 본다!

먼저 유럽에서부터 빠르게 번져

나가기 시작했던 크리슬람과 샤리

아 법안이 2000년 중반부터 미국 

연방부(Federal)와 주(State) 법안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 끊임없이 서

명운동을 벌여왔으며, “종교의 자

유”와 “Civil Rights”이란 명목아래 

자신들의 이슬람 종교와 샤리아법 

을 조용히 미국의 헌법과 기독교 

속에 함께 통합하여 동일화 할 것

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다.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 친

이슬람 정책이 생겨나면서 2014

년부터 공립학교에서는 정식으로 

Common Core Standard라는 교육

시스템을 모든 공립학교에 들여놓

게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

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이슬람을 “

평화”의 종교, 진보된 문화로 가르

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로 하

여금 이슬람을 긍정적으로만 생각

하도록 세뇌교육하고 있는 매우 위

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

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의를 하거나, 자녀들을 학교에서 

빼내어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는 일

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님의 군사들은 깨어 일

어나서 크리슬람과 샤리아법이 얼

마만큼 우리들 속(사회, 정치, 가정, 

학교, 교회)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지를 깨닫고 모든 주정부들과, 특

별히 오바마 정부가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지 말도록 우리의 보이스

(VOICE)와 반대의견을 강력히 알

려줘야 할 때다.   

크리슬람은 무엇인가?  

크리슬람은 전혀 다른 하나님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과 이

슬람 신앙을 합쳐놓은 것이다. 나

이지리아에서 시작된 종교(Nige-

rian religion)로 유럽과 미국에까

지 빠르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으

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종교

는 처음에는 Tel Tella라는 사람에 

의하여 1970년경에 시작되었다가 

다시 1980년대에 같은 이름을 가

진 Tel Tella라는 사람을 통해 “하

나님의 뜻 선교(The Will of God 

Mission)”란 명칭과 더불어 크리

슬람으로 세계로 더 많이 알려지

기 시작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을 더 이상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종교

를 합치라는 명령을 받고 시작하였

다고 한다.   

크리슬람은 예배를 토요일에 한

다. 기독교인들이 주일(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무슬림은 금요일날 

예배를 하기에 중간인 토요일로 한

다고 한다. 예배 때 먼저 코란을 펴

고 땅바닥에 앉아 알라에게 예배

를 드리고 다음엔 의자에 앉아 하

나님께 기독교 방식의 예배를 드리

기 시작하며, 예배의 스타일은 각

자가 예배 중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   

크리슬람의 잘못된 대표적 가르

침 

1.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슬

람을 믿는 사람들도 모두 “아브라

함의 자녀”들이라고 하며  우리는 

모두 “같은 하나님 또는 알라의 자

녀”들이므로 “하나이며 한 종교이

다”라고 주장한다.   

2.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코란

에 있는 알라와 똑같은 하나님이라

고 가르치며 무하메드, 모세와 예

수님은 다들 “훌륭한 예언자”로 믿

는다. 이들은 크리스마스, 부활절, 

라마단(이슬람의 40일 금식기도하

는 전통) 때 함께 행사를 가진다.

따라서 크리슬람에 있는 사람들

에 의해 번역된 코란(Koran)은 본 

어에는 “Allah”라고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

놓기도 하였다.     

크리슬람의 위험   

유명한 교회지도자들과 성도들

까지 크리슬람을 “세계 평화” “용

납” “받아줌” 등등의 듣기에 멋진 

이름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몇년째 더 급격히, 뉴

욕의 Ground Zero 모스크에서는 

Samir Claiborned와 Shane Sal-

manvoich 같은 크리슬람 “사역자” 

또는 “사역팀”들을 통하여 크리슬

람을 “평화의 종교”로 전파하며 집

들을 방문하며 가르치고 있다.   

무엇보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후, ISIS 테러가 이슬람 가르침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ISIS와 이

슬람을 마치 다른 단체처럼 시민들

을 혼돈시킬 뿐 아니라, 정부 의원

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슬림형제

단(Muslim-Brotherhood)에게 계

속적인 자원후원과 군사무기 후원

을 주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이집트에 있는 무슬림형제단은 지

난 2-3년 동안 수 백개가 넘는 교

회를 불태우고 그로인해 희생된 무

참하고 잔인하게 희생된 성도들은 

셀 수 없이 많다.   

지금 ISIS 테러로 인해 이루어지

고 있는 모든 참혹한 상황들은 그

냥 하루 만에 생겨난 테러가 아니

기에 앞으로 이슬람과 ISIS 테러가 

어떤 영향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칠지 나누겠다. 

    
크리슬람을 받아들이고 있는 교

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위험 

2011년 2월경엔 휴스턴, 애틀랜

타, 시애틀, 디트로이트에 있는 교

회들 중 주일(Sunday)에 이슬람에

서 가장 큰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모하메드(Mohammad)를 가르치

며 코란(Qurans) 을 성경 옆에 놓

고 말씀 중에 똑같이 가르쳤다는 

뉴스보도가 있었으며, 지금 한국이

나 미국도 크리슬람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심각

한 상태이다.    

이름만 대면 잘 알려진 사람들

이 크리슬람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일 뿐 아니라 기독교가 이슬람

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친분을 높

여야 한다고 가르침으로 많은 성도

들 및 주위 교회들까지 혼돈에 빠

뜨리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성경에서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

에 우리가 이슬람도 형제들로 용납

하고 함께 할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며 코란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25번씩이나 나온다며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기에 안타까울 뿐이다.    

샤리아법이란?  

미국에 헌법이 있다면 이슬람에

는 샤리아법이 있으며, 더 나아가 

샤리아법에 의하여 이슬람들의 도

덕적 행위들 또한 심판을 받는다. 

샤리아법은 간단히 말하면 코란과 

수나의 가르침에 기초한 이슬람의 

법률이며 또한 이슬람들의 모든 도

덕을 가르치는 지침서다.   

샤리아의 사전적인 뜻은 “물 마

시는 곳으로 이끄는 길”로 진리 또

는 알라신에게 다가가는 길이란 뜻

이다. 

샤리아 법을 이르는 주요 법원들

은 코란 외에도 3가지가 더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따른다.   참고로 수

나와 하디스는 같은 법으로 취급

한다. 

△코란(Koran, 모든 행위에 대

한 선악의 판단기준 책) △수나

(sunna, 예언자 마호메트의 언행

과 범례를 가르치는 책) △하디스

(Hadith, 예언자의 언행록으로 수

나를 기록한 책) △이즈마(ijma, 공

동체의 합의법) △퀴야스(Qiyas, 

유추). 

모든 선악의 기준을 코란에서 먼

저 찾아 따르며, 코란의 규정에 명

문이 없을 때 하디스에 기록된 수

나에 따르고, 수나에서도 해당 규

범을 찾지 못하면, 이즈마로 가서 

찾고, 이즈마에서도 못 찾으면 마

지막으로 퀴야스에 의해 처리한다. 

목욕, 예배, 순례, 장례 등에 관한 

의례적인 규범에서부터 혼인, 상

속, 계약, 소송 및 비이슬람교도의 

권리와 의무, 범죄, 형벌, 전쟁 등등 

법적 규범 및 모든 삶을 포함한다.   

이 법적 규범을 어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

는데, 예를 들어 영국 일간지 Daily 

Mail은 2011년 5월 미인대회에 나

왔던 우크라이나 무슬림 여성이 이

슬람법인 샤리아법을 어겼다는 이

유로 온몸에 심하게 돌에 맞아 사

망했다고 보도했다. 조사과정에서 

무슬림 청년의 고백에 의하면 “샤

리아법”에 따라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이며 자신은 자신들의 

행동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미국내 이슬람 문화, 교육, 정치 어디까지 와있는가? (상)

기독교와 이슬람의 혼합 크리슬람, 미국내 교회까지 침투

오바마 정권 이후 샤리아법이 미국 연방헌법까지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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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파 키 스

탄에 거주

하는 5개 

관련 종족

의 통합 프

로파일. 코

히스타니 

부족들은 

파키스탄 

북부의 스

와트 강과 판즈코라 강의 상류 강

변에 살고 있으며 인더스 강과 지

류의 동부 연안에서도 볼 수 있다. 

이 강은 아프가니스탄 국경 근처의 

코히스탄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파키스탄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와 가장 깊은 계곡, 

가장 긴 빙벽 몇이 있다. 

영국인들은 1895년경 이 지역을 

통치했지만 1947년 파키스탄이 독

립하면서 이 나라를 떠났다. 하지

만 푸쉬툰족(파탄족)이 그들의 땅

을 사들이거나 폭력으로 축출함으

로써 오랫동안 코히스타니족을 지

배해왔다. 

오늘날 코히스탄 지역에 살고 있

는 코히스탄니족의 하위 부족들이

기도 한 몇 개의 다른 종족들이 있

다. 투르발리족, 바테리족, 갈로족, 

라즈코티족, 또 코히스타니족 그 

자신도 포함된다. 이 부족들은 몇 

개의 다르딕 방언을 말하지만 주

로 의사소통하는 언어는 파쉬토어

로서, 이것은 지배적인 푸쉬툰족의 

언어다. 코히스타니족은 강건하고 

튼튼한 체격의 용감하지만 조용한 

사람들이다. 

삶의 모습

코히스타니 부족들은 인더스 강 

지류가 형성한 협곡에서 관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인더스 강

은 바위가 많은 가파른 협곡을 따

라 흐르기 때문에 관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쓸모없는 경우가 많다. 

그곳 사람들은 주로 농부들이거나 

목양업자들이다. 경사진 밭에다 곡

물을 심으며 밭을 갈기 위해 황소

가 사용된다. 강우량은 매우 적고, 

따라서 작물은 “쿨”(kuhls)이라고 

하는 수로를 통해 관개하며, 이것

은 지속적이고 숙련된 관리를 필요

로 한다. 

쿨에 의해 관개를 하는 지역에서 

코히스타니인들은 보리와 밀, 수

수, 기장, 쌀을 경작하고 감자와 다

른 여러 가지 채소를 재배한다. 그

들은 단지 1년작만 할 수 있기 때문

에 사람들은 젖소와 염소 떼를 몰

고 “이동방목(transhumant)”을 한

다. 이 말은 계절이 바뀜에 따라 하

나의 목초지에서 다른 곳으로 가축

들을 몰고 다닌다는 것을 의미한

다. 여름에 그들은 영구 거주촌을 

떠나 소, 염소, 양떼를 몰고 고산 목

초지로 이동한다. 

주변의 산악지형과 아프가니스

탄 국경이 코히스타니족을 격리되

게 했다. 대부분의 정착지들은 소

규모 독립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있

으며 해발고도가 1,000-4,500미터 

사이나 되는 곳에서 살고 있다. 가

족들은 대개 보다 높은 지역의 너

덧 군데에 집을 가지고 있다. 단지 

겨울에만 그들은 강 언저리의 단란

한 마을에서 함께 산다. 

코히스타니의 마을들은 몇 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다. 농부들 외

에도 대장장이들과 목수들이 있으

며, 이들어 파쉬토어를 쓰는 2개 

언어 사용자들이다. 또 소작농들과 

농업 임노동자들도 많이 있다. 이

들은 일반적으로 족내혼을 하며 또

한 가부장적 사회다. 다른 많은 이

슬람 종족들의 관습과는 달리, 여

자들은 격리되지는 않는데 이것은 

그들이 농사일을 돕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더스 강 계곡을 따라 카라코

람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코히스

타니 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주고 있다. 파키스탄 사회의 주류

권에 그들이 보다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대규모 도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것은 남부의 푸

쉬툰인들이 유입되도록 고무하고 

있기도 하다. 코히스타니족은 푸쉬

툰인들에 대한 분개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지방정부

의 관료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인더

스의 코히스타니족이 자신들의 행

정영역을 가질 수 있도록 코히스탄 

주를 만들었다. 

신앙

수백년 전 북부 파키스탄 지역

은 주로 불교권이었다. 이후 불교 

대신에 힌두교가 들어섰지만 서기 

1000년경에 이슬람 신앙이 이 지

역에 들어왔다. 그 당시 코히스타

니인들은 다신교적인 아리아인의 

신앙에서 수니파 정통의 이슬람으

로 개종했다. 이슬람 이전의 전통

신앙의 흔적들이 아직도 일부 지

역에 남아있다. 일부 부족들은 무

속신앙(샤머니즘)을 지키고 있으

며 신들과 악마, 정령, 조상신과 같

은 보이지 않은 세계가 있다고 믿

는다. 그들은 주술사에 의지해 마

법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신령과 

접신하며 의식들을 주재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은 그 이

름에서 의미하는 대로 종교의 자

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 기독

교에 문을 닫고 있으며, 선교사들

이 거주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현재 코히스타니 부족들 중 그 어

디에도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

이 없으며 라즈코티족, 갈로족, 투

르발리족 가운데 알려진 성도도 없

다. 코히스타니인들의 마음이 진리

를 향해 돌아서는 것을 돕기 위해

서는 충분한 기도와 보다 많은 복

음의 노력들이 행해져야 한다. 

파키스탄의 코히스타니(Kohistani) 

www.chpress.net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9가지 특징

미국 미시간 주에 있는 

대학개혁교회의 케빈 드

영 목사가 쓴 ‘건강하지 않

은 교회의 9가지 특징’을 문

화선교연구원(원장 임성빈 

교수)이 최근 번역해 페이

스북에 올렸다. 드영 목사는 “교회가 성경을 믿고 복

음을 선포하며 바람직한 교회론을 갖고 있어도 건강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를 알 수 있는 아홉 가지 

지표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드영 목사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모든 사람이 알

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

대개 그런 교회 안에는 ‘공동체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

를 언급하는 사람이 그 문제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있

다”면서 “그러한 인식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묻어버

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의 리더들이 절대 바뀌지 않거나 자주 바

뀌는 경우 모두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말

했다. 리더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이 든 리더들이 권

력에 굶주린 사람이거나 교회에 훈련받은 사람이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주 바뀐다면 성도들이 리더의 

실수를 용서하는 데 인색하거나 교회 안에 갈등이 있

기 때문일 수 있다.

드영 목사는 “의사결정 과정에 병목현상이 있는 것

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교역자 

청빙부터 예배시간, 예배당 카펫의 색깔 결정까지 일

일이 관여하며 반대만 일삼는 회중들이 있거나 목회

자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일도 진행되지 않는 경우 모

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선 교역자들이 억지로 사역한

다. 드영 목사는 “교역자들이 함께 웃으며 일하지 않

고 억지로 일하는 것 같다면 탈진, 갈등, 또는 더 나쁜 

일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성도들은 삼위일체나 속죄, 예수 탄생, 부

활 등에 대한 말씀을 지루하게 생각한다. 드영 목사는 

“건강한 교회의 성도도 사회적 이슈, 재정관리, 결혼, 

부모교육에 관심이 있다”며 “하지만 이보다 먼저 죄와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 십자

가에 대한 말씀을 원한다”고 말했다.

목회자와 사모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증거일 수 있다. 드영 목사는 “목회자 부

부가 사랑이 없고 관계가 형식적이면 교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목회자 부부가 행복하지 않은 교

회가 행복한 장소가 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교

회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성도 대부분이 모르고, 

설교에 일관성이 없으며, 선교사를 전혀 파송하지 않

은 것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증거일 수 있다”고 설

명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 개혁주의 목회자인 마크 데버 

캐피톨힐교회 목사는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부

흥과개혁사)’이란 저서를 통해 ‘강해 설교를 하는 교

회’ ‘회심을 경험한 교인이 있는 교회’ ‘성경적인 치리

를 하는 교회’ 등을 건강한 교회로 꼽았다.

노숙자 대하는 5살 소년, 어른들 울려

미국의 한 와플하우스를 

찾았던 다섯 살짜리 소년이 

보여준 선행에 전세계가 뭉

클해졌다.

지난달 중순 앨라배마주 

프랫빌의 한 와플하우스를 

엄마와 함께 찾은 조시아 던컨은 남루한 차림으로 식

당 안에 들어온 한 노숙자와 마주쳤다. 

노숙자의 더러운 옷과 차림이 어색한 소년은 엄

마 에바 포크에게 노숙자가 무엇인지 물었다. 노숙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homrless)의 의미를 몰랐던 소년은 노숙자가 뭔지, 

가족은 어디에 사는지, 음식은 가지고 있는지 등 세

세하게 한참을 질문했다. 그러더니 소년은 엄마에게 

노숙자에게 음식을 사주자고 조른다.

노숙자가 식당에 들어와 앉았지만 어떤 종업원도 

그에게 뭘 먹을 건지 묻지 않은 상황이었다. 소년의 

엄마는 노숙자가 싸구려 햄버거를 먹으려 하자 그에

게 베이컨을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했다. 

음식이 나오고 노숙자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소

년은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싶다며 직접 노래 기도

를 했다. 그러자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울기 시작

했다. 이어 노숙자도 울고 그 곳에 있던 11명의 어른

들이 모두 울었다.

이 같은 사연을 소년의 엄마는 WSFA 12뉴스에 이

메일로 제보하면서 “오늘 아들이 한 일은 부모가 되

어 가장 감사하게 느낀 일”이라고 말했다. 음식을 먹

은 노숙자는 오랜만에 배가 부른 채 자기 길을 떠났

고, 남아있던 어른들에게는 감동이 남았다. 그동안 어

른으로서 노숙인을 어떻게 대했던지 반성이 남았다.

소말리아서 종족 간 유혈충돌 35명 사망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와 연계된 이슬람 극단주

의 무장세력 알샤바브의 

테러가 만연하고 있는 아

프리카 북동부 소말리아에

서 종족간 유혈충돌이 발

생, 일주일 동안 적어도 35명이 숨졌다고 AFP 통신

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소말리아 치안 소식통은 이번 충돌이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국경 근처 갈가두드 마을에서 소말리아 

부족 민병대와 소말리아 지역 내 에티오피아 종족에

서 활동하는 에티오피아 준군사조직인 리유 경찰부

대 간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소말리아 중부 갈가두드 지역 주지사 후세인 웨헬

리예는 “리유 경찰부대가 무고한 민간인에 대해 공격

을 개시했다. 그들은 마을사람들을 공격했고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소말리아 정부가 에티오피아 정부와 소말리아에 있

는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평화유지군(AMISOM)에 

중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지역 소식통들은 전투가 일주일 전에 시작돼 지난

달 29일 확대됐다고 말했다. 충돌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번 충돌은 소말리아 남부에서 벌어지고 있

는 아프리카연합군과 알샤바브 반군들과의 전투와는 

다르다고 AFP는 전했다. 여러 소식통들은 이번 전투

가 리유 경찰부대원이 지역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

장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이어 호주 야당도 동성결혼 허용 추진

아일랜드의 동성결혼 합

법화 바람을 타고 호주에

서도 야당이 동성결혼 허

용을 추진하고 나섰다. 호

주 제1야당인 노동당의 빌 

쇼튼 대표는 1일 동성결혼

을 인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되 성직자가 주례를 서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당은 연내 하원 표결을 기대하면서 당론과 무

관하게 개별의원이 자유의사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집권 자유당에 촉구했다. 쇼튼 대표는 “

우리의 법은 위대하고 관대한 국가, 그리고 자유롭

고 포용적인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고 강

조했다.  

레즈비언인 페니 웡 노동당 상원 원내대표는 “아일

랜드의 동성결혼 허용 국민투표가 호주에 유사한 논

의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토니 애벗 총리는 결혼제도 개혁이 아니라 경제와 치

안문제에 집중하겠다면서 동성결혼 허용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호주 의회는 2004년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도

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노동당

은 입장을 바꿔 2012년 동성결혼 허용 법안을 발의했

으나 98대 42로 부결됐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노동당 

의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야당인 자유당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투표했다. 전문가들은 애벗 총리의 당내 

입지가 약화된 만큼 소속 의원들의 자유투표권을 막

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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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담할 

때 상담자(권면자)가 대처해야 하

는 문제는 이혼자가 겪고 있는 감

정의 문제이다. 그러기에 분명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러 오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혼과 사별가정 전문

가 노만 라이트는 이야기 한다. 그

는 또한 이혼 상담을 하는 상담자

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가장 어려운 상담 상황 가운데 

하나는 이혼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배우자를 도울 때이다. 그들

은 상담자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주기

를 원한다. 그러나 아무리 상담자

가 훌륭하고 숙련된 목회자라고 할

지라도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상

담자의 능력에 관계없이 이혼을 하

려고 할 것이다. 대개 이혼을 결심

했을 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는 결혼 상담에서 많은 부부들

이 그들의 결혼생활을 함께 되돌리

고 이혼의 아슬아슬한 순간에서 건

전한 관계로 옮겨가는 것을 보아왔

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상담자는 거절된 사람과 상담을 할 

때 현실적이어야 한다. 불행하게

도, 종종 거절된 배우자가 상대 배

우자가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술된 책들을 읽고 올 때가 있다. 

이것은 자칫 거짓된 희망을 주고, 

이혼의 충격을 더욱 악화시키며 해

결과정을 지연시키게 만든다.

상담자는 이혼에서 법적인 조치

나 그 과정의 어느 정도는 알고, 상

담자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 있고 정직하며, 기독교인 변

호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인 질문들에 답하려고 시도하지 말

고 그 사람이 변호사와 상담을 요

청하도록 격려해주어야 하며 상담

자를 만나러 올 때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단계인지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그

가 우울, 슬픔, 분노 그리고 좌절의 

감정들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 필요하다. 

한 부모가정에 대한 사역의 시

급성

자녀가 있으면서 한쪽 부모가 없

는 가정, 그러한 한 부모 가정을 그

동안 편부모가정으로 불러왔다. 편

부모 가정의 ‘편’은 치우치다, ‘반쪽’ 

등의 뜻을 지니고 있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

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의 ‘한’을 하나(Single)로 인식

해 ‘부모가 한명인 가정’이란 뜻으

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싱글대디, 싱글맘이 등장하고 한

부모 가정이 매년 늘고 있지만 한

부모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충

분하지 못하다. 이혼, 사별 등으로 

한부모 가정이 발생하면 한부모 가

정의 부모는 심리적으로 분노, 상

실, 실패감, 좌절감, 우울감 등을 느

끼며 경제적으로는 수입의 축소와 

함께 곤란을 겪으며, 자녀의 이상

행동, 학교 부적응 등으로 자녀양

육의 문제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

한다. 

그러나 사회적인 편견으로 한부

모 가정의 자녀를 가문의 수치로 

여기고 이들에 대해 인생 실패자, 

인생낙오자로 인식해 배타적인 모

습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처럼 부당한 차별을 지원하고 자립

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

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한부모들을 교회 교역

자나 성도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다. 이들

은 ‘이혼은 죄다’, ‘이혼 후 배우자

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재혼하면 그

것도 죄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혼하지 않는다’, ‘이혼하지 말고 너

의 십자가를 져라’는 설교 말씀을 

들으며 정죄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한다.

구역예배나 친교모임에 싱글맘

이 되어 참석하면 남의 남편을 탐

하는 여자처럼 생각해 관계를 회피

하기 일쑤라고 한다. 심지어는 상

담 받으러 교회에 갔다가 목사 사

모님으로 부터 목사님을 유혹하러 

왔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있었

다고 한다. 그 어느 누구보다 교회

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하는 한

부모가정이 죄인으로 낙인찍혀 지

금 교회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이다. 교회 내에서도 ‘있는 모습 그

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

정의 상처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제 교회도 변화하

는 사회와 같이 달라져야 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아흔 아홉 마리의 우

리 안의 양을 두고 길을 찾아 나서

는 심정을 따라 상처 가운데 갇혀 

있는 한 부모 가정을 향해 손을 내

미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바라기는 이민교회로부터 한부

모가정을 위한 사역을 활성화하는

데 작으나마 등대의 역할, 나침반

의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해본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이혼가정을 돕기 위한 권면 

 가정사역 칼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님

의 교회가 겸손히 받아 교리와 삶

의 기초로 삼는 유일한 진리이다. 

문제는 심지어 이단과 거짓 교사

도 성경을 이용하여 자기가 하고

자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영적인 손해

를 감수하여야 한다. 무엇이 문제

인가? 성경에 대한 ‘자의적 해석’

이 지닌 영적 횡포이다. ‘자의적 해

석’이란 성경의 전체 내용을 무시

한 채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

어가려는 시도이다. 성경을 부분적

으로 인용하면서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질문: 아직 신약성경의 정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대교회

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였을까?  

  

1) 교회역사를 보면...  

▪ 파피아스 

파피아스(Papias)는 소아시아 

히에라폴리스의 감독이었다. 다른 

속사도 교부에 비하여 그리 알려

져 있지는 않지만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다. 그가 걸었던 삶의 여정

이 속사도 교부 폴리캅(Polycarp)

의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도 폴리캅과 같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 예수의 가르침과 다른 

제자의 행적에 대하여 스승으로부

터 직접 생생하게 듣고 배울 수 있

었다. 폴리캅의 제자인 이레니아수

는 두 사람이 평생 친구이자 동역

자로 교제하며 지냈다고 하였다. 

초대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기던 

두 속사도 교부는 비슷한 시기에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었다.  

파피아스는 스승으로부터 영향

을 받아 성경을 잘 알았고 그대로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였다. 나아가

서 그는 예수와 제자들이 남긴 말

을 수집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실천하였다. 그 당시 그들의 

가르침이 구전되고 있었다는 역사

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파피아스의 

노력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있다. 

그 결과 파피아스는 5권으로 구

성된 “주의 가르침에 대한 해설집”

이라는 제목의 책을 기록하였다. 

그가 수집한 내용에는 훗날 정경

에 포함된 것도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그렇다면 파피아스의 열정이 

지닌 교회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

까? 그는 주님을 직접 경험한 자들

이 사라지면서 그들로부터 구전되

던 예수의 교훈이 함께 사라져가

는 시기에 살았다. 교회를 책임진 

그는 구전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함으로서 후대에게 신앙을 계

승하고 싶었던 것이다. 나아가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녔

던 그는 구전되는 가르침의 의미

가 무엇인지 해석하려는 시도를 

겸한 것이다. 

파피아스는 이 책의 서론에 다

름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내가 

장로(사도)들로부터 전달받은 교

훈을 나의 해석과 함께 기록하려

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데, 내가 지

니고 있는 기억 역시도 분명한 진

리라는 것을 당신들에게 확인하고

자 한다. 나는 대다수처럼 말을 많

이 하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좋아한

다.” “장로(사도)에게서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들

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질문할 

것이다. 나는 안드레, 베드로, 빌립, 

도마, 야고보, 요한, 마태, 그리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이라 

가르쳤는지 물어볼 것이다”(파피

우스의 단편모음 I).  

파피아스가 예수의 가르침을 해

석한 내용을 예를 들어보자. “주님

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셨다. (천국이) 우리

가 살아가는 모든 적당한 장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행한 

대로 보상하신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파피우스의 단

편모음 III). 

안타깝게도 파피우스가 기록한 

책은 13세기를 전후에 많이 손실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단편

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의 글이 후

대 교회 교부들에 의해 읽혀졌다

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헤르마스

헤르마스(Harmas)는 “헤르마스

의 목자”라는 묵시적인 글의 저자

로 알려진 속사도 교부 중 유일한 

평신도이다. 2세기 전반에 살았던 

그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지만 자

유인이 되어 자신의 소규모 사업

을 경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가 저술한 책의 내용을 살펴보

면 그가 지녔던 성경관을 뚜렷하

게 알 수 있다. 

“헤르마스의 목자”는 성도들에

게 회개와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

는 기회를 주기 위해 기록된 내용

을 담고 있다. 그는 이상을 보았다. 

찬란한 옷을 입고 손에 책을 든 한 

부인의 모습, 탑의 보습, 그리고 동

정녀의 모습으로 나타나 교회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나아가서 

이 책에는 수호천사가 목자의 모습

으로 나타나 계명을 전하는 내용

과 열 가지 비유가 수록되었다. 그 

내용이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의 책은 나름 초대교회에서 권

위를 인정받았지만, 결국 중대한 

문제를 지녔기에 향후 교회가 이 

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무엇이 문제의 핵심이었을

까? 그가 성경의 진리를 알레고리

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다시 말하

자면, 헤르마스는 자신이 전달 받

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자의적으

로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알레고

리(allegory)라는 단어는 ‘다른 이

야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풍

유, 우화, 또는 우의라고 부른다. 이

는 문학형식의 하나로서, 어떤 내

용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암시적

인 방법을 선택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독

자들도 알레고리 글을 읽으면서 ‘

자의적 해석’을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헤르마스의 글을 짧게 소개하자. 

“그 여성이 이 말을 마치자 하늘이 

닫혔고, 이내 나는 두려움에 온 몸

을 떨었고 안절부절하였다. 이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만일 이

것이 죄로 판단된다면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허다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앨 

수 있는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으

로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할 수 있

을까?”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옷을 입은 나이를 먹은 한 여인이 

책을 들고 와서 의자에 앉아 ‘헤르

마르씨 안녕하십니까?’라고 물었

다. 근심에 쌓여 우는 모습으로 ‘부

인, 안녕하셨습니까?’라고 답하였

다. 이에 그 여자 분은 ‘헤르마스

씨,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라고 물

었다....그러자 그 여인이 말했다. ‘

하나님의 종은 이런 일로 인해 정

죄를 받습니다. 탐욕을 지니고 악

한 행동을 소망하는 것은 매우 두

려운 죄입니다. 더구나 그동안 악

으로부터 멀리하고 단순하며 순결

한 모습으로 살아온 헤르마스씨에

게 이것이 매우 큰 죄입니다’.” 

헤르마스는 전문적으로 성경이

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는 사실을 쉽게 엿볼 수 있다. 하

늘, 화려한 옷, 여인, 책, 의자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의 ‘자의적 해석’은 독자로 하여

금 ‘자의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

다. 결국 후대 교회는 그로 인해 큰 

혼동을 경험하였다. 

2) 성경이 보인다 - 베드로후서 

1장 20-21절, 디모데후서 3장 

13-17절  

성경은 바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의적 해석’

을 시도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

신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

로 나가는 것이다. 속사도 교부 두 

사람이 지녔던 성경관의 차이는 

후대 교회에 각각 긍정적이며 부

정적 영향을 주었다. 

성경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교

회가 지닌 의무이다. 이성과 지성

의 한계를 지닌 인간은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의 내

용을 철학이나 과학의 진리에 비

추어서 해석하려는 시도도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이다.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는 도구

는 성경 자체이다. 성경은 한 분의 

저자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기록하셨다. 한 부분의 내용을 제

대로 이해하는 방법은 성경 전체

의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런 해석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성경에 능통하여야 한다. ‘자의적 

해석’은 성경의 깊이와 넓이를 제

대로 알지 못하는 ‘빈 수레’의 잡음

이다. 
이메일:covenantcho@yahoo.

com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21)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파피아스-후대 신앙계승 목적, 구전되는 사도들 가르침 기록 

“헤르마스의 목자”는 성경의 자의적 해석으로 영적 혼돈 초래

1. 초대교회 - 교부 (4) 속사도 교부 파피아스, 헤르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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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호흡과 같

다. 인간에게 있어 호흡이 멈춘다

는 것은 그 육체의 죽음을 의미한

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며 살아 움직이도

록 한다. 육신의 호흡은 일산화

탄소를 토해내고 산소를 들이마

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운동

이다. 그와 같이 기도가 영적인 호

흡이라는 뜻은 호흡할 때 일산화

탄소를 내뱉듯이 기도하므로 생명

을 위협하는 죄를 회개하고 생명 

연장에 없어서는 안될 산소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영적 호흡을 해야

만 건강한 영적 삶을 유지할 수 있

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숨만 

쉬면 살 수 있다. 호흡이 규칙적으

로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람이

다. 호흡이 불규칙적이면 병든 사

람이요, 호흡이 없으면 죽은 사람

이다. 생명과 호흡이 밀접하게 관

계가 있듯 신앙생활과 기도는 상

호 밀접하게 작용한다. 사람의 육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은 그가 숨을 

쉬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기

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구분

할 수 있다.

기도생활은 신앙생활과 정비례

된다.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규칙

적으로 잘 이뤄지지만 병든 사람

은 호흡이 일정하지 않다. 기도생

활이 온전치 못한 사람은 영적으

로 병든 사람처럼 약해지는 것이

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병들기 쉽다. 또 자신

은 기도하지 않은 채 기도를 부탁

만 하는 사람은 자력으로는 숨을 

쉬지 못하고 응급실에 누워 산소

호흡기로 숨을 쉬는 응급환자와 

같다.

그래서 주께서 ‘쉬지 말고 기도

하라“(살전5:17)고 하신 말씀은 

항상 기도해야 영적 건강을 유지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다. 기도생활이 없으면 호

흡이 끊어진 사람처럼 믿음이 약

하여 결국엔 죽은 영혼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이런 죽은 사람에게 무

슨 기대가 있을 수 있는가? 죽은 

자에게 자식이 있으면 무엇하고 

능력이 있으면 무슨 소용 있겠는

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주어도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

다. 이런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던 사람

이 기도를 시작하면 병들어 죽어

가던 사람이 살아나듯 믿음이 되

살아난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과 연

결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구

원과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는 

보여지는 영적 온도계와 같은 것

이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

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성장하는 만물에게는 모두 욕구

가 있다. 식욕이 없으면 죽고, 호흡

이 없으면 죽고, 활동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영적 성장에서도 분

명한 욕구가 있다. 기도로 호흡하

고 말씀의 양식으로 영양을 섭취

하고 전도와 봉사활동으로 운동을 

하여 균형 잡힌 신앙인격을 유지

해야 한다. 기도하라. 기도가 기적

을 낳고 성공을 낳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대화) 

수단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

는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

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을 바란다는 뜻이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

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환경

에 있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

굴을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다(사

59:1-2). 아브라함도 다윗도 히스

기야도 엘리야도 하나님께 기도하

여 응답받은 기도의 선배들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

해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기 위해 지음 받았다. 그중에 사람

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언어’를 주시어 곧 하나님과 대화

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다. 인

간 외에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주님과 대화할 수 없다. 동식물은 

다 인간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식물이 되고 다양하게 이용되어도 

불만을 말하지 못한다. 이것이 인

간과 동식물의 차이점이다. 

주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최고

의 능력이 ‘말’이다. 우리는 언어라

는 도구를 통해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 언어를 통해 주의 복음을 전

하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귀

신도 쫓고 병도 고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

을 창조하셨다. 그러니 창조의 능

력이 바로 언어에 있는 것이다(눅

1:37). 문화도 언어를 통해 이루

어지고, 사람의 인격도 언어를 통

해 표현된다. 누구든지 대화를 나

누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

적인 됨됨이를 읽을 수 있다. 하나

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시므로 

이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

제하게 하신 것이다. 천사는 하나

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 

다만 명령만 수행할 뿐이다. 우리

는 성경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장면을 

많이 본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

을 인간에게 전할 수 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천사가 하나

님과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교제

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다. 천사

는 부리는 영으로 지음 받았기 때

문에(히1:14) 하나님의 명령에 순

종할 뿐이다. 하나님께 절대로 질

문하거나 반문할 수 없다. 하나님

께 나아가 대화한 천사는 이미 타

락했거나 반드시 타락한다.

이사야 14:14에 “가장 높은 구

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

리라” 하던 영광의 천사 루시엘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다. 하나님

께 대항하여 살 수 있는 피조물은 

없다. 열왕기상 22:20에는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한 천

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와 “내가 그

를 꾀이겠나이다”하고 대꾸했다. 

그 즉시 그는 거짓말하는 영이 되

어 40명의 선지자로 하여금 거짓

말하게 하였다. 천사에게는 하나

님께 절대 순종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계속 하나님과 

대화했고(창18:22-34), 모세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성경에

서 찾아볼 수 있다(출19:16-25).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계속 언

어를 통해 대화하는 것을 용납하

시는 분이시다. 인간은 육신이 있

기에 천사보다 약점이 많다. 육체

라는 약점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

지 못한다. 그러나 약점이 많은 인

간에게는 천사보다 큰 장점이 있

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화

하는 특권이다.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

기도는 영적 생명과 연결...영적 성장의 중요부분 차지 

창조의 능력은 언어에서...하나님과 대화는 천사도 못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2)-기도는 무엇인가 성품칼럼

분노조절을 위한 절제의 성품키우기 비법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분노조절 실패로 범행까지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얼마 전 

한국 춘천에서 일어난 살인사건도 술에 취해서 늦게 귀가한 형이 잔소

리를 하면서 때리자 이에 흥분한 동생이 홧김에 주방의 흉기로 형을 살

해한 사건이었다. 분노조절장애의 극단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10대들 

가운데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분노조절 장애와 비슷한 ‘충동조

절장애’ 환자의 경우 2009년 3,720명에서 2013년 4,934명으로 5년 새 

32.6%가 증가했다. 그중 10대 남성이 1,10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했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10대 여성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10대

들이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10대들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충동적이고 공

격적인 10대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한 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 

부모들 또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뇌 과

학에서도 부모의 분노표출이 자녀의 감정절제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연

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우리의 뇌에는 편도핵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부모가 분노하면 자녀의 

편도핵이 자극을 받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뇌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그 바람

에 감정을 통제하는 전두엽을 발전시키는데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되어 

분노조절장애를 겪을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 앞에서 분노하면 할수록 

자녀의 분노조절 능력이 그만큼 약해진다는 이야기다.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영숙, 2005)이다. 자녀

는 부모의 성품을 닮아간다. 부모가 절제하지 못하는 성품을 보여주면 

자녀도 절제하는 성품이 자라지 않는다. 결국 부모가 자신의 말과 행동

을 절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자녀의 절제력이 결정된다. 절제

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좋은나무성

품학교 정의)이다. 절제의 성품을 감정을 조절하여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게 하고 게으름을 절제하여 꿈을 이룰 수 있게 한다. 또한 욕심

을 절제하여 건강한 마음과 몸을 만드는 유익이 있다. 

자녀들에게 절제의 성품을 키워주려면 좋은나무성품학교가 개발한 ‘

절제의 1-3-10 공식’을 잘 실천하면 좋다. 1: 화가 나는 상황에서 ‘절제’

라고 한번 외친다. 3: 숨을 깊게 3번 내쉰다. 10: 마음속으로 천천히 1

에서 10까지 센다. 이 공식은 2011년 SBS TV프로그램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양육멘토로 참여하면서 부모와 자녀에게 적용했는데 감

정조절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또한 10대 청소년을 둔 

부모와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강의에서도 그 효가가 검

증됐다. 많은 부모와 교사들이 이 공식 덕분에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

고 올바르게 훈계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

에서 솟아난다’고 말한 사람은 괴테이다. 그만큼 절제의 성품을 갖추기

가 어렵지만 행복한 10대의 삶을 보내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성품이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 부모들이 절제의 성품을 훈련하고 키워야 한다. “

그만 해” 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절제하도록 노력하자. 부모가 자녀에

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다름 아닌 좋은 성품이라는 사실을 기

억하면서.... 

<4면에서 계속>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내 뜻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

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하

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여종들과 레아와 라

헬이 각각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나

와서 에서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절

을 받은 에서가 “나의 만난바 이 모든 

떼는 무슨 까닭이냐”고 묻자 야곱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다”라

고 대답했습니다. 에서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

게 두라” 하면서 예물받기를 사양하

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아

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

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라고 강권하였습니다. 그

리하여 에서는 야곱의 강권에 못이겨 

그 예물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자식뿐 아니라 자기

의 소유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야곱이 물질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보

여주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

장 10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

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

다.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아

니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나의 소유가 족하다고 하였

습니다. 그는 전에는 가지고 또 가져

도 만족이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니 가진 것으로 족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되

시어 필요한 모든 것을 영육간에 공

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을 내려다보며 사는 사람

은 가져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

가 물질 때문에 망하고 맙이다. 오늘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

에 인간관계를 깨고 있습니까? 유산

을 더 차지하려고 법정 다툼을 벌이

는 형제들, 거액의 보험료를 타려고 

배우자를 살해하는 자들, 돈 몇 푼 때

문에 이웃과 원수를 맺는 자들이 많

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물질을 우리

는 내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은 형제간에 유산 문제로 다투

는 자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

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

한데 있지 아니하니라”(눅12:15)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

여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

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

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

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

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1, 12)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물

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

사하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

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푸/ 른/ 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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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 교회 일에 이리저리 뛰

어다니느라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용히 뒤에서 섬기겠

습니다.” 필자가 아는 어느 권사님

의 고백이다. “목사님, 이제 지쳤어

요. 그래서 이제는 이곳저곳 교회

를 방문하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가

져야겠어요.” 필자가 아는 어느 장

로님의 고백이다. 

현대 교회는 직분자들이 점점 교

회 일로 지쳐만 가고 있다.  이렇게 

지쳐가는 직분자들로 인해서 교회

는 마치 무거운 바윗돌을 끌고 가

듯이 무겁고 힘겨운 분위기로 겨우 

간신히 운영되어져가는 경우가 허

다한 것 같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

와 성도간의 골 깊은 반목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는 형편이다. 목회

자 입장에서는 성도를 향해 끊임없

는 헌신의 요청을 하게 되고 성도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요구되는 헌

신에로의 요청이 지나는 세월을 따

라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

고 때로는 주어지는 보상에 대한 

이해타산에 따라 실망감으로 다가

오기도 한다. 지쳐가는 성도들 특

별히 직분자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목회적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본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가장 먼

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한

다. 진단과정을 통하여 환자의 현

재 상태에 대한 원인을 찾아낸다. 

그리고 찾아낸 원인에 대하여 처방

책을 세우고 치료를 한다. 교회 일

에 대하여 지쳐있는 직분자는 영적

인 상태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

이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원

인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필

자가 묻고 있는 것은 보다 근원적

인 원인에 대한 것이다. 이 근원적

인 원인에 대한 진지하고도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지쳐가

는 직분자들에 대한 치유는 기대하

기 어려울 것이다.  

얼마 전 어느 날 아침에 필자가 

자동면도기를 사용하면서 조금 짜

증이 났었다. 이유는 면도기가 작

동은 하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고 있

던 필자의 아내가 자동 면도기 뚜

껑을 열고 쌓여있던 찌꺼기들을 털

어내고 깨끗이 청소를 하였다.  필

자가 다시 사용하게 되었을 때 비

로소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분자들이 지쳐가는 배경에는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찾아오는 요

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요인들 이면에는 보다 근원

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마치 자

동 면도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주

어야 하듯이 영혼의 내면을 정기적

으로 정화시켜주어야 하는데 그렇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되

지 않은 자동면도기의 특징은 파워

를 켜면 작동은 하는데 기능을 하

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비유해서 헛바퀴가 돈다는 말을 한

다.  

직분자의 봉사는 위에 계신 주님

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 받아서 

그 은혜의 힘으로 표출하는 것이

다. 그런데 영혼의 내면이 정화되

지 못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

의 은혜의 자원들이 차단된다. 주

님의 은혜의 자원들이 차단된 상

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힘”

과 “내 열정”과 “내 열심” 이런 것

들이 아니겠는가? 내 힘과 내 열정

과 내 열심으로 행하면 분주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므로 

효과 없는 헛바퀴만 돌게 되는 것

이다. 이런 헛바퀴의 연속이 결국 

스스로를 지쳐만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모두가 함께 깊이 각인해

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교회의 

봉사는 봉사자 자신의 경험이나 열

성이나 열정이나 내면의 그 어떤 

것을 표출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

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일반

적으로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사용

해서 봉사의 일을 하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적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적 사실은 우리가 하나

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

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다. 

새롭게 직분자로 임직이 되고 나

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겠

다는 각오를 새롭게 한다. 그런 새

로운 각오로 교회를 섬기려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되

짚어 보아야 할 뿌리적 사고를 간

과해서는 안된다. 직분자로 세워진

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분자를 섬겨

주시는 섬김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

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 

하는 것이다.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보자. 베

드로가 예수님을 섬겼는가? 아니

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섬긴 것인

가? 요한복음13장에 보면 예수님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행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

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베

드로와 제자들에게 기대 하시는 것

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순서를 정

해 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된다.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당부하

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을 주의 깊

게 주목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행

한 것 같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

이 제자들을 섬긴 것 같이 제자들

도 그렇게 섬기라는 말씀이다. 그

렇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이 아

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

다.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그 

섬김을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곧 

교회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섬김과 

봉사의 기본정신이다. 보다 직설적

으로 표현한다면 이렇다. 주님으로

부터 먼저 섬김을 받지 않고는 직

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먼저 섬

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골로새서 3장 16

절을 참조해보라. “그리스도의 말

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

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하고”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

고 노래하므로 섬기는 일을 위해

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전

제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것은 그

리스도의 말씀이 각자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섬김을 받는 것의 의미는 그

리스도의 말씀, 더 구체적으로 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영혼

의 내면 속에 지속적으로 풍성히 

채우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영혼의 내면에 채워지면 그

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혼을 섬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

도의 복음 말씀을 매일매일 사활을 

걸고 들어라! 선포하라! 묵상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당

신의 영혼을 섬기게 하라. 그러면 

교회 일에 지쳐있는 당신의 영혼에 

소생하는 새로운 은혜의 힘이 공급

될 것이다. 
[알림] 1535호 9면에 게재된 목

회서신의 필자가 잘못 게재돼 이

번 호에 다시 한번 게재합니다. 애

독자들과 두 분의 필자들께 양해

를 바랍니다.

지쳐만 가는 직분자, 대책은 없는가?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열방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제 8

회 글로벌 다민족 연합콘서트가 5

월 24일 글로벌다민족 국제선교연

합회(Global International Mis-

sions: 대표 정윤명 목사) 주최로 프

레젠 힐 Oak Park Christian Cen-

ter(담임 Bill Matthews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

서”(시67:3) 라는 주제로 35여 민족 

교회 커뮤니티 700여명이  모여 찬

양으로 함께 했다. 특히 샌프란시스

코 베이지역의 암흑의 권세를 몰아

내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

나기를 소원했다. 

아울러 미국의 회복과 함께 열방

의 부흥을 소원하며 성령강림주일

에 모인 이번 연합콘서트에서는 베

이지역 모든 민족의 복음적 교단소

속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모든 세대

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양의 일치를 이루며 화목과 결속을 

가졌다.

이번 콘서트에는 미국 교회가 중

심이 돼 한인교회를 비롯 이스라엘

기독교회중과 러시아, 루마니아, 아

시아권, 라티노, 아프리카, 태평양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등의 35여 민

족이 참여했다.  

Ray Buford 목사의 색스폰 특별

연주와 Lori cooper의 듀엣과 워십

댄스, 버마와 인도네시아,하와이언

의 워십댄스, 이스라엘 기독교도

인들의 shofar연주, 아프로아메리

칸과 라티노교회들의 뜨거운 찬양

이 있었으며, Oak Park Christian 

Center의 다민족의연합성가대의 “

알파와 오메가”의 열창이 이었다 특

히 한인교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오

크랜드연합감리교회(담임 이강원 

목사)의 “천지창조” 국악찬양은 여

러 민족들로부터 뜨거운 갈채와 눈

물의 감동이 함께 어우러졌다.

이번 콘서트에 사회를 맡은 Sean 

Fitzhugh 목사(Oak Park Christian 

Center)는 미국 주류와 함께 하는 

모든 민족의 연합콘서트인 글로벌 

다민족 콘서트를 통해 모여서 문화

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서로 이해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명을 나

누게 되며 함께 소통하며 뜨거운 감

동을 주는 연합 콘서트였다고 말했

다. 참석한 여러 민족 성도들도 천

국의 부분을 미리 체험하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됐다면서  복음사역

도  연합으로 함께하는  사명을 느

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콘서트 마지막에는 200여 명이 넘

는 다민족 연합 찬양팀들이 캘리포

니아 남침례교 독창자 Lori  Cooper

와 Ray Bufford 목사(콩코드Bethel  

Baptist Church)의 인도로 어메이

징 그레이스, God Bless America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땅

을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부흥을 소

원했다.

대회장 정윤명 목사(월넛크릭

GIM교회 담임)는 GIM 주최로 여러 

민족 교회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 글

로벌다민족콘서트, All Nations 연

합중보기도 컨퍼런스 그리고 글로

벌다민족 국제선교대회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전하면서 10월의 제 

11회 글로벌국제 다민족 선교대회

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ITS(총장 이승현 박사) 코리언프

로그램(디렉터 김재영 교수)가 주

최한 어거스틴 “신국론” 강독 집중

강의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생명찬교회(담임 김동일 목사)에서 

조장호 박사(베일러 대학)가 강사

로 나선 가운데 열렸다. 

강의는 △제1강, 정치경제적 풍

요가 한 사회에 궁극적 행복을 주

는가, 사회의 정치적 존재의 정당성

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제2강, 번

영은 어디로부터 오며 목적은 무엇

인가? 기독교사회의 이상은 무엇이

며 땅위에서 구현가능한가? 

△제3강, 사회의 문화적 내러티

브와 복음진리 사이의 관계는 무엇

인가? 사회의 갈망에 복음은 어떤 

답을 제시하는가? △제4강, 기독교

인은 어떤 신학의 틀로 역사를 이

해하는가? 세속적 철학적 이해와 

어떤 점이 상충하는가? 

△제5강, 성경의 궁극적 저술목

적은 무엇인가? '예언과 성취'의 도

식은 성경과 역사를 어떻게 연관짓

는가? △제6강, 종말론과 현실주의 

사이, 신자의 위치는? 신자가 세상

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뜻은 무엇인

가? 

△제7강,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

도, 철학이 말하듯, 행복인가? 종말

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찌 해

석되어야 하는가? △제8강, 기독교

신앙이 내다보는 '인류와 세상'의 

완성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 비전

이 세속적 유토피아를 어떻게 교정

해주는가? 

△제9강, 하나님의 도성과 코리

언 디아스포라, 그리고 천사들의도

시! 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어거

스틴의 “하나님의 도성”과 “신국

론”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ITS 코리언프로그램 집중강의 

제 8회 글로벌 다민족 연합콘서트 성황

강사 조장호 박사, 어거스틴 ‘신국론’ 강독 
제 8회 글로벌 다민족 콘서트의 미지막 순서에서 Lori cooper독창자와 Ray 

Buford 목사의 인도로 God Bless America를 합창하고 있다.

ITS 코리언프로그램 집중강의 ‘어거스틴 신국론 강독’ 강의에서 강사로 나

선 조장호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오후 4시에 열린 

남부개혁신학대학(원) 휴스턴 본교 

졸업식에서 LA 캠퍼스 전 프레지

던트 김회창 박사가 설교자로 초청

됐다. 김회창 박사는 휴스턴 뉴라이

프처치에서 거행된 예배에서 "나사

렛사람이라 칭하리라(He Will be 

called a Nazarene)"(마2:19-23)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사장 

Dr. Andrew K. Lee로부터 LA에 학

교 설립 인증서를 수여받고 지난 1

년간 창립 및 학사보고를 했다. 

LA 남부개혁신학대학(2975 

Wilshire Blvd., #415)은 6월 1일 

여름학기를 개강했다. 30여명의 박

사 교수진을 확보했다. 학사, 석사, 

박사(문화소통학, 선교학, 목회학) 

과정 입학문의는 bostonch@

hotmail.com 혹은 (213)219-0649

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남부개혁신대>

휴스턴 남부개혁신대 졸업식
남부개혁신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그레이스대학교&신학교(총장 

빌 카티프 박사) 2015년 봄학기 학

위수여식이 지난달 9일 오전 9시 

본교 메너한 오소패딕 캐피털센터

에서 성황리에 거행했다. 금년 학

위수여식에서는 코리언프로그램

의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취득 자 8

명과 1명의 목회학 박사학위 취득

자가 배출됐다.

한편 본교 코리언프로그램 학위

수여자들은 학위수여식 이틀 전인 

7일 오전 9시 신학교 강의실에서 

논문발표회를 가졌다.

<정리: 박준호 기자>

전유니버시티(Chun  University) 

제2회 Music Performance Com-

petition 및 제1회 크리스천 에듀

케이션 심포지움이 지난달 31일 살

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에서 

열렸다. 

전유니버시티가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 이번 음악경연대회는 더 많

은 학생들이 참석해 기량을 겨루었

으며 1회 때 심사를 맡았던 음악계 

거장들이 이번에도 수고했다. 

경연 후에 열린 제 1회 기독교 교

육 심포지움에서는 CiRCE Insti-

tute의 Dr. Brian Phillips와 East 

Coast Bible College 기독교교육학

과 교수인 Rev. Joyce Miles, Chun  

University 교수 Dr. Barbara Pea-

cock이 강사로 나서 이 시대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젊은이들을 양

성해야 함을 역설했다. 

3시부터는 경연 입상자들이 콘서

트를 펼쳐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명

을 선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2015년 그레이스대학교&신학교 봄학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5월9일 성황

리에 열렸다

그레이스대학교&신학교 2015년 봄학기 학위수여식

제2회 음악경연대회 및 제1회 기독교교육 심포지움

코리언프로그램 문화교류학박사 8명, 목회학박사 1명 

전유니버시티 주최 샬롯장로교회에서

KCCD(회장 임혜빈)은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DC에

서 열렸던 제8회 National Light-

ing THE COmmunity Summit & 

백악관 브리핑 결과 보고를 5월 28

일 오전 9시30분 KCCD사무실에서 

가졌다. 

이번 브리핑결과보고는 150여명

의 기독교 지도자들, 선출의원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 커뮤니

티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아시아 

태평양계 커뮤니티와 다른 커뮤니

티가 해결해야하는 중요 사안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협력방안을 찾

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13개 주를 대표하는 49개의 도시

로부터 온 참석자들과 미국 내에 살

고 있는 각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참

가자, 그리고 싱가포르와 한국에서 

온 참가자들까지 다양한 인종이 함

께 어우러져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박준호 기자>

KCCD 제8회 National Lighting The Community Summit & 백악관 브리

핑 결과 보고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제8회 National Lighting The Community Summit

KCCD, 백악관 브리핑 등 결과 보고



할렐루야 2015 대뉴욕복음화대

회 제 2차 준비기도회가 지난 28일 

뉴욕어린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

에서 열렸다. 회장 이재덕 목사는 “

뉴욕의 영적 회복을 위해 할렐루야 

대회를 지켜내자”고 말하고 “포스

터 부착을 시작했으며, 각 언론을 

통한 광고와 회원교회 순회 및 초

청, 대회순서 배분 등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도회는 황영송 목사(청소년분

과) 인도로 김정길 전도사의 찬양

인도, 기도 김상태 목사(대회문서

분과), 성경봉독 김정숙 목사, 설교 

최창섭 목사(고문), 특별통성기도, 

광고 김희복 목사(총무), 축도 신

현택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

행됐다.

최창섭 목사(뉴욕에벤에셀선교

교회 담임)는 역대하 7장 14절을 

본문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는 할

렐루야대회”라는 주제 말씀을 전

했다. 

최 목사는 “매년 해오는 할렐루

야대회의 중요한 초점은 ‘부흥’이 

본질적 문제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

으면 행사 자체로 끝나게 된다”며, 

“큰 부흥은 첫째, 예수 영접의 역사

가 있어야 하고 둘째, 죄 회개와 변

화된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또 “본문의 악한 길에

서 떠나 겸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에 따라 초심으로 돌아가 교만을 버

리고, 할렐루야 대회를 시작하게 하

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강퍅한 심령이 깨지

고 가정과 교회, 한인사회와 뉴욕이 

회복되고 고침 받는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성기도는 △미국과 조국

을 위하여: 원주민선교와 네일협회

를 위하여(인도 주영광 목사) △뉴

욕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

하여:북한 억류된 임현수 목사 소

환을 위하여(인도 박태규 목사) △

할렐루야 2015대뉴욕복음화대회

를 위하여:강사 소강석(성인), 청소

년, Joe F. Kim(어린이) 목사를 위

하여(인도 현영갑 목사) △할렐루

야 2015대뉴욕복음화대회 진행을 

위하여:온 교회와 성도들의 참가, 

날씨, 안전사고, 대회 후원을 위하

여(인도 권캐더린 목사) 제목으로 

각각 기도했다. 

할렐루야 2015 대뉴욕복음화대

회는 6월 26일(금)부터 28일(주)까

지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

사)에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를 강사로 개최된다. 
<유원정 기자>

2015년 북미원주민 연합선교가 

오는 8월 2일부터 8일까지 1주간에 

걸쳐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미시건 

등지에서 펼쳐진다.

북미원주민선교회(회장 김수

태 목사)는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

해 청소년들의 선교 사명을 고취

시키기 위해 단기선교를 실시해왔

다. 물론 원하는 성인들도 함께 참

여한다.

이번 단기선교를 위해 5월 31일

부터 뉴욕어린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에서 8주간의 훈련을 하게 된

다. 참가비는 일인당 450달러(둘째

부터 350달러).

선교회 측은 매년 북미원주민들

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뿐 아니라, 

단기선교 참가 청소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선교 비전을 갖게 되는 

결실을 보게 된다고 소개했다.

동 선교회는 2년전 뉴욕교협(회

장 이재덕 목사) 산하 원주민분과

위원회(위원장 김기호 목사)로 들

어와 뉴욕교협의 후원을 받고 있

다.

북미원주민선교회는 참가자들의 

수시 접수를 받고 있다. 자세한 문

의는 김기호 목사(636-763-4211)

나 샘 리 목사(917-648-6659)에게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2015년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

회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프라

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로 예

정된 가운데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이 1일 정오 플러싱 금강산 식

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할렐루

야대회와 관련, 성공적 대회를 치르

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이재덕 회장은 2010년도 이

후 할렐루야대회가 저조한 성적에 

그치고 있는데 대해 “1세대 목회자

의 은퇴로 이민교회가 하향화 추세

를 보이고 뉴욕교계 전반에 걸친 침

체 분위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

고 이러한 영향이 할렐루야대회에

도 이어져 왔다”면서 “할렐루야대

회를 기점으로 뉴욕교계의 큰 변화

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

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서의 질문은 올해 

할렐루야대회가 기존의 관성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내용적으로나 외

형적으로나 성공적인 대회가 진행

되기 위한 필요 요건과 준비 상황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미래준비위원회(가칭) 설립, 

대회선언문에 동성애 관련 문구 삽

입, 준비기도회 반주자 준비, 인원 

동원, 작은 교회 협력 등에 대해 질

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재덕 회장은 “이번 한국 방문

을 통해 여러 차례 강사에게 뉴욕

교계의 영적인 현황과 올해 할렐루

야대회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찾자’는 올

해 대회 주제에서 보여지듯 뉴욕교

계에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가 던져

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하고 재

정 운영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치

렀던 할렐루야대회의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덕 회장을 비롯, 이종명 

부회장, 박영진 부회장, 김희복 총

무, 한기술 서기, 권캐더린 부회계 

등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연례 봄 선교바자회가 ‘함께 하는 선

교’ 주제로 지난달 30일 본 교회 주차장과 지하 친교실 등에서 열렸다. 

바자회 시작에 앞서 선교회 회원들은 지하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담임 김성국 목사는 “심는 대로 거둔다”(시126:5-6) 제목으로 심는 대

로 거두는 성경의 원리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퀸즈장로교회가 봄 가을로 여는 선교바자회는 의류와 생필품부터 각

종 먹거리까지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동 바자회 수익금은 

캄보디아와 카작스탄, 케냐 등 선교지와 단기선교팀 후원을 위해 사용

된다.

담임 김성국 목사는 이날 각 선교회 회원들을 격려하며 함께 기념촬

영을 하기도 했다. 사진은 김성국 목사와 사라선교회 회원들이 포즈를 

취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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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설교 주제잡기 세미나
설교클리닉(뉴욕회장 황동익 목사, 뉴저지 회장 정성만 목사)이 주

최하는 설교 주제잡기 세미나가 6월 16일(화)부터 18일(금)까지 나흘

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뉴저지 주예수사랑교회(담임 강유남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서상국 목사이며 주제는 ‘성경 난해한 구절 

해석’. 회비는 교재와 점심 포함 50달러. 뉴욕 거주자들을 위해 겟세마

네교회에서 오전 9시 출발하는 차편이 있다.

▲문의: (917)693-2763이지용 목사 

국제전도폭발 훈련 무료교육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 국제전도폭발 훈련팀(팀장 전승

현 장로)이 자비량으로 진행하는 전도폭발훈련 교육이 6월 13일(토)

과 14일(주), 20일(토)과 21일(주) 4일간 심령이가난한교회(담임 이종

태 목사)에서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0시, 주

일 오후 2시. 훈련 교육내용은 1과 평신도 무장하기, 2과 전도를 생활

화하기, 3과 친구만들기, 4과 간증 나누기, 5과 진단질문 사용하기, 6과 

은혜와 인간, 7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8과 믿음, 9과 결신 초청하기, 10

과 새신자 제자삼기, 11과 모집하기와 확대하기, 12과 반대의견 다루

기 등을 공부한다. 또 전도와 양육 시범, 현장전도와 간증 등 바로 적용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교육된다. ▲문의: (917)386-8852

“자기감정 자각과 전이감정” 세미나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운영하는 ‘좋은 엄마들의 모임’이 

“자기감정 자각과 전이감정”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강사는 임옥순 

실장(패밀리터치 상담실장, D.C.C)이며 일시는 6월 8일(월) 오전 10시

부터 하크네시야교회(구 뉴욕중앙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없

다. 한편 ‘좋은 엄마들의 모임’은 여름방학기간인 7월부터 9월까지 쉰

다. 

▲문의: (917)698-6065

제미장의사 장소 이전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의 장례자문위원인 제미장의사(리온 제이

미)가 5월 27일부터 장소를 이전했다. 새주소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11358

▲문의: (718)461-2660, 812-1184

청교도복음연구회 제 5회 정기세미나
청교도복음연구회가 주최하는 제 5회 정기세미나가 “청교도와 예

배”라는 주제로 6월 6일(토) 오전 10시 뉴욕 영림교회(담임 김필식 목

사)에서 열린다. 이날 예배 설교는 최창섭 목사가 하며 칼빈과 예배(윤

성태 목사), 마틴 로이드 존스와 예배(김준희 목사), 청교도의 예배(김

경옥 원장)의 강의가 있게된다. 강의 후에는 맨해튼 세인트폴 채플과 

트리니티교회, 그라운드제로, 프라운스 뮤지엄 등을 방문한다. 회비는 

점심 및 탐방비로 25달러.

▲문의: (917)399-6754, (010)2816-3475(카톡 및 보이스톡)

“하나님의 피리부는 사나이! 제시유 플루트 성가 독주회”
라스반데라 크리스천학교가 주최하는 니카라과 천사어린이 합창단 

후원 콘서트 “하나님의 피리부는 사나이! 제시유 플루트 성가 독주회”

가 7월 12일(주) 오후 5시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출연은 제시유와 피아노 이민혜, 바이올린 유안나, 첼로 김경

수, 소프라노 황윤미.

▲문의: (917)588-2020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해외총회 2015년도 강도사 고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총회장 엄기환 목사)가 2015년

도 강도사 고시를 공고했다. 일시는 9월1일(화) 오전 9시30분 뉴욕총

신대 뉴저지분교에서 치러진다. 고시청원서, 졸업증명서, 노회장 추천

서, 이력서와 응시료는 500달러. 고시과목은 제출과목(논문, 주해, 설

교), 필답과목(조직신학, 헌법&정치, 교회사), 면접 등이 있다. 서류제

출기간은 8월 10일.

▲문의: (718)445-0362, (201)952-5718

할렐루야 2015 대뉴욕복음화대회 제 2차 준비기도회

5월말부터 8주간...단기선교는 8월 2-8일

2015년 할렐루야대회 관련 기자간담회

“큰 부흥 경험하는 할렐루야대회 되게 하자”

2015년 북미원주민 연합선교 훈련시작

“성공적 대회 치르도록 최선 다하겠다”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제 2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2015년 할렐루야대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덕 회장이 답변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연례 봄 선교바자회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New 

York Reformed Biblical Seminary, 

학장 유상열 박사) 제5회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이 5월 31일 오후 6

시30분 본교에서 열렸다. 이날 졸업

생은 목회학석사(M.Div) 김정길, 김

광섭, 김경희 등 3명으로 뉴욕리폼

드신학교는 현재까지 목회학석사 

11명, 신학사 9명 등 총 20명의 졸업

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예배는 김승민 목사(교

수)의 사회로 박이스라엘 목사(객원

교수) 말씀봉독, 김금옥 전도사 찬

양, 유상열 목사(학장) 말씀선포 등

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학위 수여식

은 최호익 박사(총무처장) 학사보

고, 유상열 박사 학위수여, 이종명 

목사(뉴욕교협 부회장) 권면, 김영

환 목사(뉴욕목사회 부회장) 축사, 

김영환 집사 축가, 김정길 전도사(

졸업생 대표) 답사, 기념품 증정, 김

승희 목사(뉴욕교협 증경회장)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졸업예배에서 학장 유상열 

목사는 ‘충성의 열매’(마25:14-23)

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의 인

생 빠르게 지난다. 졸업은 새로운 영

역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주

님으로부터 어떤 말씀듣기를 원하

는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찰나의 순간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

가면서 우리 졸업생들은 세상과 구

별된 원칙, 존재의식, 가치관을 가지

고 살며 본문 말씀과 같이 작은 일에

도 성실성을 인정받으며 착하고 충

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이들이 되

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졸업생 대표 김정길 전도사는 “그

동안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는

데 이 울타리가 간섭이 아니라 저를 

지켜주는 보호막이었음을 알게 됐

다”며 “이 곳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

을 알게 됐고 또 믿음의 학우들도 

얻게 됐다. 학우들과는 전우애와 같

은 깊은 감정이 넘친다. 한국에 가

서 병환 중에 계신 어머니께 이 졸

업장을 보여드릴 것이다. 승리를 향

해 함께 가는 졸업생들이 되겠다”고 

답사했다.

RBSNY는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Education De-

partment의 허가를 받아 2004년 1

월 8일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신학 

교육기관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

동(총신측) 총회 인준을 받아 미주

동부노회가 운영하는 사역자 양성 

기관으로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전

수한다.

모든 졸업생은 총회가 인정하는 

NYRBS 학위를 받게 되며 남녀 목

회학석사(M. Div)과정 이수자는 총

회 헌법 절차에 따라 미주동부노

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 한편 

NYRBS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

자는 한국 총회 산하 노회로 이명이 

가능하다.
<유원정 기자>

뉴욕리폼드신학교 제5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졸업생과 교수들

이 기념촬영 했다. 

“작은 일에도 성실...착하고 충성된 종 돼라”
뉴욕리폼드신학교 제5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좋은마을교회(담임 신원규 목사) 는 2015 좋은마을축제를 5월 31일 오전 11시45분 성황리에 개최했다. 

신원규 목사는 “좋은마을축제는 교

회회복이고 행복한 성도의 공동체 

마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면

서 사역을 펼쳐나갈 것”이라 소감

을 밝혔다. 

신원규 목사는 인사말에서 “좋은

마을교회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공

동체를 이루고자 탄생하게 됐다. 크

고 화려함보다 삶의 질이 행복하고 

평화로움이 넘치는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식구와 자매들이 보고 배

우고 인격적인 건강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배출하면서 성

경 속에 주님이 보이신 가정과 교

회의 참 모습을 세워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날 행사는 주일예배, 먹거리 시

식, 게임, 책 판매, 사물놀이, 마술, 

경품추첨 등으로 이어졌다. 신원규 

목사의 사회와 본 교회 찬양팀의 찬

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영상나눔 

시간, 벽돌성가대의 찬양과 80세 이

상 성도들로 구성된 면류관 성가대

의 은혜로운 찬양에 이어 신원규 목

사가 ‘행복한 마을’(시150:1-6)이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이지선 자매(UCLA

사회복지 박사과정)가 ‘삶은 선물입

니다’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으며, 

가주하원의원 영김 의원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좋은마을교회는 지난 1984년 9월 

신원규 목사가 27명의 성도들과 함

께 삼성장로교회를 개척하고 사명

을 감당해오다가 지난 4월 5일 교회

이름을 ‘좋은마을교회’로 개명했으

며, 현재 위치인 브레아, 요바린다 

지역(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로 이전했다. 

좋은마을교회의 주일예배는 1부 

오전 7시30분(한국어), 2부 오전 10

시(영어), 3부 오전 11시45분(한국

어)이며, 새벽예배는 화요일부터 금

요일까지 오전 5시30분, 토요일 오

전 6시, 그리고 매주목요일 오후8시

에 목요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714)646-9259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는 

이음카페에서 콘서트를 5월 30일 

오후 8시에 가졌다. 이번 콘서트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열어왔던 파킹

랏을 벗어나 열게 된 첫 번째 공연

이었으며, 지난 2014년 12월에 있

었던 이음카페에서의 콘서트 개최

요청으로 마련됐다. 

헤븐스밴드 리더인 최천국 전도

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콘서트는 

CCM가수 이정열 씨가 ‘그 피가’와 

드라마 ‘베토벤바이러스’ OST ‘들

리나요’를 찬양으로 개사해 불렀으

며, 색소폰 연주자 캘빈박 씨와 재

즈플룻연주자 JF 마크 씨의 연주, 

그리고 CCM가수 최윤영 씨의 무대

와 헤븐스밴드의 무대 그리고 최윤

영 씨와 헤븐스밴드의 콜라보레이

션 무대 등으로 엮어졌다. 

이음카페를 자주 찾는다는 김현

준 씨는 “오늘 공연이 있다는 소식

을 듣고 찾아왔다”며, “처음에는 라

이브 음악감상을 하며 컴퓨터작업

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출연자들의 

공연을 보면서 작업보다 공연에 집

중하게 됐다. 1년여 전에 한국에서 

미국에 와 어떤 뮤지션들이 있는지 

잘 몰랐다. 하지만 오늘 공연을 통

해 실력이 뛰어난 아티스트들을 보

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음카페 매니저인 박상진 목사

는 “세상과 교회를 이어주는 의미

로 지난해 8월 카페를 오픈했다. 그

동안 이곳에서 여러 크리스천 아티

스트들의 공연이 있어왔다”고 밝혔

다. 

박 목사는 “그동안 열었던 공연 

중 오늘 텐트 공연이 우리가 생각

했던 개념과 맞아떨어졌다”고 언급

하고 “앞으로 더텐트의 공연이 이

곳에서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텐트는 오는 7월 18일(

토) 가주영어학교 주차장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한국의 크리스천 인

디밴드 ‘사운딩 라이츠’ 공연을 갖

게 된다.

▲문의: (213)999-4909
<박준호 기자>

원하트미니스트리(이하 원하트 

대표 피터박 목사)는 창립 1주년 맞

이 화요모임을 5월 26일 오후 7시 

KCCC에서 가졌다. 

피터박 목사는 현재 ‘아름다운 동

행’이라는 주제로 매주 개척교회와 

소형교회를 순회하며 집회를 열고 

있어 1주년모임에 대해 성대하게 

준비하면 사역의 집중도가 반감될 

수 있기에 조촐하게 열게 됐다고 언

급하며 “지난 1년간 사역을 돌아볼 

때 처음에는 한인커뮤니티와 교계

에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과 함

께하면 사역이 잘될 것 같은 기대

감이 있었다. 하지만 사역하면서 깨

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

역은 이러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

이라 말했다. 

박 목사는 “현재 ‘아름다운 동행’ 

집회를 볼 때 부족한 자들이 함께하

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는 부족함속에서 기대이상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케 하셨으며 집회를 

통해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예은 간사는 “원하트 시작부터 

함께하면서 지난 1년간 수많은 사

역을 돌아보면 원하트가 1년밖에 

안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

며 “청년연합집회와 개척교회를 대

상으로 한 ‘아름다운 동행’ 집회에 

참여하면서 한인 1세 1.5세가 함께

하는 예배가 이곳에서도 활성화 됐

으면 좋겠고 원하트를 통해 크리스

천문화사역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

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진원 간사는 “원하트에 함께한

지는 얼마 안됐지만 사역에 함께하

면서 느끼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1주년을 맞이한 원하트

가 원하트의 1처럼 하나가 돼 나아

가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하트 간사이자 익투스밴드의 

싱어인 박승환 형제는 “원하트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

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

다. 이날 모임은 찬양으로 시작했으

며 박종술 목사(KCCC Worship & 

Arts Ministry Director)가 에베소

서 4장을 통해 원하트미니스트리 

사역에 격려와 도전을 주었다.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강찬, 김명

식, 동방현주, 크로스K, 블루엔블

루, 이은수 콘서트를 비롯, 교회음

향세미나, 마커스 임선호 씨의 예

배찬양을 위한 기타클리닉 등 세미

나, 그리고 파라과이차코지역 선교

를 위한 워터투게더 콘서트, 2014 

CCM루키 오디션 등의 사역을 펼

쳐왔다. 

현재 작은 교회를 순회하며 ‘아름

다운 동행’집회를 열고 있는 원하트

는 오는 8월 29일 2015 CCM루키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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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효 글짓기, 그림 공모전 시상식 
효사랑선교회가 주최한 글짓기 및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 13일(토) 

오전 10시 플러톤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열린다. 참석 전

원에게 참가상과 수상자에게는 영김 하원의원이 수여하는 상장과 

특별상으로 OC원로목사회 회장상도 준비된다. 

▲문의: (562)833-5520

‘사모님 Blessing Night’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기동 목사)가 주최하는 ‘

사모님 블레싱 나잇’이 6월 11일(목) 오후 6시 Holiday Inn Buena 

Park Hotel에서 개최된다. 이름도 빛도 없이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

하는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는 오렌

지카운티 지역에서 사역하는 교회 담임목사 사모, 부목사 및 선교

목사 사모, 원로목사 사모 그리고 특별히 홀사모들을 초청한다. 등

록은 8일(월)까지이며 선착순 150명. 카톡이나 문자, Qsong405@

gmail.com

▲문의: 714-699-0210, (714)615-9191  

  

부모님선교회 창립 9주년 감사예배
사우스베이 부모님 선교회(대표 박웅기 목사)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를 6월 21일(주) 오후 5시 성서장로교회(1655 W. Maline Ave. 

Gardena)에서 드린다. 강사는 김현수 목사(토랜스 선한목자교회 담

임)

▲문의: (310)515-7207, (562)417-4869

디지털 목회 위한 컴퓨터교실 개강
월드비전 센터(원장 장재언 목사)는 디지털 목회를 위한 목회자중

심 컴퓨터 교실을 개강한다. 15일(월) 오전 9시30분에 개강하는 이 

클래스는 설교와 예배, 성경공부에 필요한 프레젠테이션(파워포인

트)을 비롯한 목회통신을 위한 메일머지와 메시지 발송요령 등을 공

부한다. 1주 1회 8주 코스. 등록비 100달러(교재CD 포함), 강의 장소

는 905 S. Euclid St 108호실.

▲문의: (714)353-1992 

좋은마을교회가 주최한 2015 좋은마을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더텐트 콘서트가 이음카페에서 열렸다.

원하트미니스트리 1주년 감사예배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좋은마을교회 개명하고 ‘좋은마을축제’개최 

이정열, 최윤영, 헤븐스밴드, 캘빈 박, JF 마크 등 공연

원하트미니스트리 창립 1주년 모임 가져

교회회복...행복한 성도의 공동체 마을

더텐트, 이음카페에서 첫 콘서트 

“부족함속 기대이상의 기름부으심 경험”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는 지난 25일 웨스턴 소재 

Dream(몽) 식당에서 목사회 전직 

회장들을 초청 식사를 대접하고 월

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영구 

목사 사회로 기도 엄규서 목사, 성

경봉독 고재원 목사에 이어 홍영환 

목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21:15-17)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

했다. 

홍 목사는 “이곳에 모인 우리들

은 모두가 종의 신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소명 받은 사람들이다. 끝까지 교회

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고 강권했다. 이어 목사회가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교제와 모임의 시간

을 가졌다. 

<이성자 기자>

목사회의 초청을 받아 한자리에 모인 목사회 임원들과 증경회장 부부.

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단 초청 및 월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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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존엄사법’ 

입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교계

에선 무분별한 법제화는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은 28일 

“연명치료 중단의 절차 등을 담은 ‘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존엄사법)안’을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

원은 정부와 조율해 이 법안을 만들

었으며 지난 22일 국회에서 공청회

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존엄사는 1997년 서울 보라매병

원의 한 환자가 부인의 요구로 퇴

원한 뒤 사망하자 환자의 동생이 의

료진을 살인혐의로 고발하면서 쟁

점으로 부상했다. 2008년에는 김모 

할머니의 가족이 무의미한 연명치

료를 중단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

송을 내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이

듬해 병원 측에 연명치료를 중단하

라는 판결을 내려 처음으로 존엄사

를 인정했다. 

존엄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항암제투여 

등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말

한다. 200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병

원에선 환자 본인을 상대로 연명치

료 의사를 확인한 뒤 실행하고 있

지만 법적으로 확립된 절차는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존엄사 대상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 한정된다. 환자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

을 때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의식불명 등으로 환자의 뜻을 직접 

묻기 어려운 경우에도 유언장이나 

일기장 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추

정할 수 있으면 가족 2명 이상의 동

의로 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본인

의 의사를 추정하기 힘든 경우에도 

가족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연명치

료를 중단할 수 있다. 

교계에선 가족의 동의만으로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존엄사가 

남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관계자는 

“생명은 어느 단계에 있든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라며 “절대적으

로 회복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면 연

명치료 중단을 허용해선 안 된다”

고 말했다. 이어 “생명에 관한 자기

결정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

므로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대리 

결정토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어

떤 치료도 효과를 볼 수 없는 말기

환자이고 환자가 자기 의사를 자율

적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의

사들의 중복 진단과 병원윤리위원

회의 판단 및 협의의 과정을 거친 

경우에만 연명치료 중단이 이뤄져

야 한다”고 밝혔다.

국군수도병원 박재형 교수도 “연

명치료 중단은 본인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연명치료 계획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면서 “단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완화의

료 제도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존엄사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국교회언론회 심만

섭 사무국장은 “생명의 주권은 신

의 영역에 있다”며 “환자의 가족은 

물론 본인도 생명을 마음대로 결정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명

치료에 따른 치료비 부담 등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마련할 필요

가 있다”고 말했다.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존엄사가 법제화되면 병원

의 제한된 시설과 가족의 경제적 이

유 등으로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

로 끊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은 공동으

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동성애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

표회장 이영훈 목사) 한국교회연

합(한교연·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

회장 황수원 목사)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윤재 목사) 한국교회언론

회(대표 유만석 목사) 등 5개 단체

는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

관에서 ‘왜 퀴어축제를 반대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성애 단체들이 오는 9일부터 서

울광장을 시작으로 대구 동성로 등

에서 퀴어(성소수자)문화축제를 열

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집

회신청과 신고를 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연합기관들은 성명에서 “한국교

회는 동성애를 비난하거나 차별하

지 않는다”며 “그러나 동성애를 조

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한

국교회동성애대책위’를 구성해 도

덕적, 사회적,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자녀의 

장래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태에 대해 결코 좌

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교회

는 서울시장이 서울시민과 국민 모

두의 안위를 위해 동성애 퀴어축제

의 장소 사용을 즉각 취소하고 동성

애 조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는 이영훈

(한기총) 양병희(한교연) 황수원(한

장총) 대표회장을 상임대표, 이윤재 

미래목회포럼 대표와 유만석 언론

회 대표를 공동대표로 추대하는 등 

임원 명단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동성애 및 퀴어축제 반

대 캠페인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

동성애는 성 왜곡이요, 중독이다’라

는 제목의 논문집을 발간하고 탈동

성애 지향자(동성애를 벗어나고 싶

은 이들)를 위한 상담과 보호 및 상

담사 양성, 동성애를 조장하는 교과

서 내용 삭제 활동을 벌인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만든 인

권보도준칙 삭제,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AIDS) 발생원인과 대책·현

황 공개 촉구, 동성결혼·동거법 저

지와 결혼보호법 제정, 동성애를 조

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폐지

를 촉구하고 해당 조례에 대한 위

헌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동성애

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질의와 낙선운동도 검토할 방

침이다. 동성애대책위는 이번 주 중 

전체 모임을 갖고 ‘2015 퀴어문화

축제’에 대응하기 위한 집회 일정 

등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양병희 한교연 대표회장은 “그동

안 동성애자들이 선정적 축제와 퍼

레이드 등에서 보여준 음란성은 가

히 충격적이었다”며 “이런 행사를 

열도록 승인한 서울시 실무자는 ‘

업무상 월권’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수원 한

장총 대표회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성애

는 나라가 흔들릴 만큼 무서운 것”

이라며 “한국교회가 이를 막아야겠

다고 생각해 교계 연합기관들이 힘

을 모아 대책위를 구성했다”고 밝

혔다. 

서울경찰청은 동성애자들의 서

울지역 축제인 ‘2015 퀴어문화축

제’의 거리행진과 이를 반대하는 단

체의 맞불집회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또 대구 중구청은 오는 27일

부터 다음 달 초까지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

인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는 1

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

조 2항과 제12조에 따라 퀴어문화

축제 측에 거리행진 금지를 통지했

다”고 밝혔다. 남대문서 관계자는 “

퀴어문화축제 측이 신고한 행진 시

간과 장소가 앞서 신고된 집회·행

진과 중복된다”며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목적 상 서로 

충돌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고 행

진장소도 주요 도로여서 심각한 교

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해 금지했

다”고 밝혔다. 

퀴어문화축제 측은 오는 28일 서

울광장에서 광화문 및 서울역 방향

의 세종대로와 을지로, 소공로, 서

소문로 등에서 거리행진을 하겠다

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성애에 반대

하는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이들의 

거리행진을 저지하기 위해 같은 장

소에서 집회와 행진을 할 계획이었

다.

또 대구 중구청이 ‘대구 퀴어문화

축제’를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고 장희종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

표회장이 전했다. 장 대표회장은 “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과 1일 면담

을 갖고 퀴어문화축제가 미풍양속

을 저해한다고 설명했더니 불허하

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경찰과 대구 중구청의 결정에 대

해 교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심

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국장은 “

이번 결정은 성소수자 차별이 아니

며 시민과 우리 사회의 가치 및 질

서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공권력의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홍호수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무는 “국민과 청소년의 정서에 

심각한 위해가 되는 요소를 조금

이나마 차단할 수 있어 다행”이라

고 말했다.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

동성애자들의 거리행진은 충돌 우

려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과 국민에

게 악영향을 미치는 음란·퇴폐 행

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돼야 한

다”고 말했다. 이재흥 선민교육학부

모연합 대표는 “경찰이 바른 처리

를 했다”며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

는 음란 행사는 사회질서를 교란시

키므로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

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퀴어 퍼레이드는 교통체증을 초래

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

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지

속적으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자신과 교회를 폭넓게 이

해하려면 사회학의 관점에서도 바

라봐야 합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 정재영(종교

사회학) 교수는 지난 28일 서울 종

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실

천신학대학원대 개교 10주년 및 21

세기교회연구소 설립 기념 세미나

에서 신학과 사회학의 ‘상부상조’를 

강조했다. 

‘한국교회의 현실과 종교사회학

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정 교수

는 “과학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신학적 방법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

며, 과학의 방법으로 설명할 때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다”면서 “한

국교회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신학과 사회학이 적절하게 도움

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 진리를 

믿기 때문에 도덕적 우월감을 갖기 

쉬우며 배타성이 강해 심지어는 제

국주의적 태도를 야기하기도 한다”

면서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을 인

정하지 않는 태도이며 사회와 소통

할 가능성을 없애 버려 교회를 게토

(ghetto·격리지역)화 시킬 위험성

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우리는 종교의 신념

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강요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설

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기독교 

신앙이 사회학을 만날 때 우리 신앙

이 더 폭넓은 보편성과 합리성을 갖

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회 예배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실천신학대학원대 

박종환(예배학) 교수는 ‘정답’과 ‘

감동’이 있는 예배에 대한 강박에서 

탈피할 것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많은 목회자들이 ‘설

교나 예배를 통해 회중들이 직면한 

문제들의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즉흥

적이고 설익은 정답을 주는 설교자

에 대한 의존성은 결과적으로 교회

에 독이 될 수 있다. 설교자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해야 하며, 

예배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예배의 궁극적 목적은 삶

의 문제를 해결 받는 것이 아니다”

면서 “따라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들에 대해 무리하게 해석하거나 지

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시도를 절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 64개국에서 500명이 넘

는 선교사들이 모국을 찾아 한자리

에 모였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

회(이영훈 목사) 대성전. ‘순종의 선

교 하나님의 꿈’을 주제로 한 제41

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가 선교사

와 자녀 등 570여명을 비롯해 총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

게 개최됐다. 

르완다 코트디부아르 카자흐스

탄 몽골 등 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차려 입은 알록달록한 색상의 사역

지 전통 의상은 예배당 분위기를 화

사하게 만들었다. 이날 행사는 고국

을 방문한 해외 선교사들의 사역 보

고를 들으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

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훈 목사는 설교에서 “복음 전

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자 우리

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며 “(선교 

사역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주저

앉고 싶을 때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격려 메시지를 건넸다. 이어 재단법

인 순복음선교회 총재 조용기 목사

는 “선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 믿음의 철학으로 굳건히 무장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귀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권면했다.

29일까지 이어진 선교대회에서

는 선교사들의 영성 회복과 휴식, 

충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

그램이 이어졌다. 경기도 파주에 있

는 영산수련원에서는 ‘전체 선교사 

수련회’와 ‘선교사 자녀 캠프’가 열

리고 있다. 행사 마지막 날인 29일

에는 저녁 9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

까지 ‘미스바 7시간 철야기도회’도 

열렸다. 선교사 부부를 대상으로 한 

1·2차 건강검진도 진행됐다. 

한편 6월 4-5일 강원도 홍천 대

명비발디파크에서는 여의도순복음

교회 주최로 ‘제1회 시니어 포럼’이 

진행됐다. 지난 40여년간 이어져온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세계선교 사

역을 회고하고 미래선교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순복

음선교회 회고와 전망’ ‘순복음 해

외 신학교 영역’ 등을 주제로 발제

와 특강, 토론이 열렸다. 

불교계가 또다시 개신교 고위공

직자나 후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종교편향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법

보신문 등 불교계 언론과 종교자유

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대

한불교청년회 등 불교단체는 “황교

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신학대 출신

으로 목회자 과세 부당성 등을 주

장한 독실한 보수 기독교 신자로, 

종교편향 공직자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각을 세우고 있

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교계의 종

교편향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

다. 불교계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기독교 고위공직자의 신앙고백, 간

증, 저서 등을 조사해 ‘골수 기독교

인’ 등의 극단적 용어를 써가며 종

교편향 공직자로 비판해왔다(표 참

조). 김신 대법관, 황우여 교육부장

관, 김성이 복지부장관 후보자 등은 

사석에서 했던 신앙간증이나 발언

까지 문제 삼았다. 

불교계는 개신교인이 고위공직

자가 되면 종교편향으로 비판하고 

불교신자가 되면 즉각 환영입장을 

밝히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봉

은사 미래위원장 출신인 박원순 시

장이 당선됐을 때이다. 불교계는 

박 시장이 ‘재가불자(在家佛者)의 

귀감’ ‘불교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

고 있는 친불교성향의 시장’이라며 

치켜세웠다. 불교계는 김두관 전 경

남도지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당선되고 김병관 전 국군불교총신

도회 회장이 국방부 장관에 내정됐

을 때 대대적으로 환영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개인 

신앙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행

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

유에 해당된다”면서 “오히려 종교

편향은 박 시장이 확정·고시한 봉

은사역명이나 35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조계

사 부근 성역화 사업’ 등 정부·지

자체가 특정종교에 편향적으로 행

정·재정 지원을 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억주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은 “개신교계는 지금까지 불교계 

인사가 고위공직자로 임명됐을 때 

종교적 이유로 반대한 적이 없다”

면서 “그런데 불교는 유령 같은 종

교편향 논리를 내세워 ‘개신교 공

직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비판

한다. 불교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

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

장 이신웅 목사) 제109년차 총회가 

26일 오후 3시30분부터 28일까지 
전북 전주 바울교회(원팔연 목사)

에서 사흘 일정으로 개최됐다. ‘통

일 한국을 준비하며 다음세대와 함

께하는 성결교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총회 임원 및 관계

자, 대의원, 자원봉사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신웅 총회장은 개회예배에서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총회장은 “하나

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고, 여기에서 빛은 착한 행실

을 의미한다”면서 “우리 기독교인

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선

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그는 “지금 한국교회의 문

제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

생한 것”이라며 “기성은 지난 1년

간 복음 회복 운동을 벌였고 앞으

로 그 운동의 열매가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에서 맺혀질 것으로 확신

한다”고 밝혔다.  

예배에선 성만찬과 ‘성결교회

를 빛낸 성결인들’ 공로패 수여식

이 진행됐다. 이 총회장은 기성 교

단 소속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

우여 부총리, 정의화 국회의장, 최

재천(새정치민주연합) 이장우(새

누리당) 의원 등 12명에게 공로패

를 전달했다. 

총회에는 송하진 전북지사, 양병

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덕준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한기

동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교회 감

독회장, 황칭롱 세계성결교회연맹 

의장, 나카니시 아사히로 일본성

결교회 총회장 등이 참석해 축사

했다. 

이틀째 총회에서 총회장에 유동

선(춘천중앙교회) 부총회장을 자동

승계 방식으로 추대했다. 또 단일 

후보인 서기 최영걸(경남 장유교

회) 목사, 회계 이봉열(전주 정읍교

회) 장로, 부회계 임평재(충남 서산

교회) 장로를 당선자로 확정했다.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부서기 선출은 종이 투표와 함께 

교단 사상 처음으로 전자 투표를 

병행해 진행됐다. 설봉식 선관위원

장은 투표 진행에 앞서 “선관위의 

결의와 입후보자의 동의를 거쳐 전

자 투표 및 종이 투표를 실시하기

로 했다”고 설명했고 총회에 참석

한 대의원들도 동의했다.

목사 및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는 

각각 3명씩 입후보해 각축을 벌여, 

목사 부총회장에 여성삼(서울 천호

동교회)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 성

해표(부산 예동교회) 장로가 당선

됐다. 부서기에는 성찬용(서울 청

파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선거는 

전자투표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오

후 4시에 시작해 6시간 만에 끝났

다.

이번 총회에는 외국 성결교회 인

사들이 많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

다. 국제오엠에스(구 동양선교회) 

밥 페더린 총재와 세계성결교회연

맹 의장 황칭롱 목사, 일본성결교회 

총회장 나카시니 아사히로 목사, 인

도네시아 성결교회 아구스 산토스 

총회장, 인도성결교회 순덜싱 부총

회장, 필리핀성결교회 존 웨릭 총회

장이 참석했다. 

기성은 이번 총회에서 ‘21세기 찬

송가’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21세기 찬송가는 과다한 저작권료, 

애창곡 가사의 임의 수정 등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기독교대

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

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이미 사용 

및 구매 중지를 결의한 상태다. 

또 장로 자격에 ‘이혼 사실이 없

는 자’를 추가했다. 이혼이 성경적

이지 않고 장로 자격에 이혼에 대

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혼선과 

분쟁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일래 전 총회장은 “이혼이 장

로 후보 본인의 잘못이 아닐 수 있

고,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 이혼한 

이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

의원들을 설득하진 못했다. 

매년 각 교회가 총회에 내는 총

회비는 세례 교인 수에 따라 부과

하기로 했다. 현재는 교회의 경상

비가 기준이다. 

‘전담 전도사’ 기간을 4년에서 2

년으로 단축하는 안은 부결됐다. 전

담 전도사 기간이 길어 교단의 전

도사들이 타 교단으로 옮긴다며 목

사 안수 조건을 완화하자는 취지였

으나 무산됐다. 

기성은 또 교단 헌법연구위원 7

명과 총회재판위원 7명을 소환(해

임)했다. 사회로 볼 때 헌법연구위

원은 헌법재판관, 총회재판위원은 

대법관에 해당하는 요직이다. 

이들에 대한 소환건은 교단의 최

대 이슈였다. 지방회 10곳은 ‘교단

법에 관련 조항이 없는데도 총회장

이 재단 이사장을 겸한다는 유권해

석을 내렸다’는 이유로 헌법연구위

원을, 지방회 4곳은 ‘교단법에 정해

진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2심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위원

을 소환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대의원들은 이들 위원을 소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

리 공방을 펼치다 표결 끝에 소환

을 결정했다. 기성은 제103년차 총

회에서도 헌법연구위원장을 소환

한 적이 있다. 

정부·국회 ‘존엄사법’ 입법 추진 교계 우려

한기총·한교연·한장총·미래목회포럼·한국교회언론회 

경찰, 서울 동성애 퀴어축제 거리행진 불허

실천신학대학원대 개교10주년 및 세미나

제41회 순복음세계선교대회 7000여명 참석 

‘통일 한국을 준비하며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성결교회’ 주제

“기독인·신학대 나와서…” 불교인 공직자엔 관대, 반대 칼날 

“생명은 신의 영역…가족이 결정할 수 없다” 

‘동성애대책위’ 공동구성 “동성애축제 반드시 저지”

“先 신고 및 시민 통행 불편 우려”

신학과 사회학의‘상부상조’강조

전세계 500여 선교사 한국서 영적 재충전

불교계 “황교안 총리 NO!”… 종교편향 논리로 또 몽니

기성, 제109년차 총회 전주 바울교회서 개최
총회장 유동선 목사, 목사부총회장 여성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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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티 

선교지 방문기 조항석 목사 

(뉴저지 뿌리깊은교회 담임)

2015년도 2/4분기 선교소식을 드

립니다.  

오늘도 이곳 동부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며 

귀한 선교헌금으로 동참하여 주시는 

교회와 선교회원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옵기를 기원 드

리며 소식을 드립니다.

지난 분기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들

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

을 주셨습니다. 두 군데 

교회의 건축들이 완공되

어지고, 현지 목회자들

을 위한 목회 세미나를 

은혜 중에 마쳤으며, 새

로운 어린이 사역들을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총

회 세계선교사회의 제2

회 GMS 선교사 대회와 

선교사회 총회를 잘 마

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

든 일들이 주님의 인도

하심과 여러분들의 기도

의 덕분이라 여기며 다

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

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역과 앞으로 진행되어

질 사역들을 소개하며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을 구합니다. 그리고 함

께 선교의 장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Pastoral Leadership Conference

“Making a Difference” 

9-11th February, 2015, Narok 

Kenya

지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making a difference” 주제로 목회

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50여명의 

현지 목회자들이 함께 합숙하며 참

여한 가운데 목회자들의 지도력과 

목회 향상을 위하여 가진 이번 세미

나에 은혜가 넘치었습니다. 

금번 세미나에는 미국 리버티 대

학의 교수 이셨던 문영주 교수님께

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기독론을 강

의하여 주셨으며, 그리고 제 아들 강

충만 목사가 성경적 설교에 대하여 

강의하며 세미나를 인도 하였습니

다. 선교지에 올 때 한살이던 충만 목

사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자기가 자라났던 교회에서 현지 목

회자들을 위해 강의를 하게 되었습

니다. 충만 목사의 어린 시절부터 보

며 지내왔던 목회자들과 함께 강의

하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

해 선교의 제2세대를 꿈꾸어 봅니다.

앞으로 이 목회자 세미나는 계속

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금번 현

지 목회자들의 갈망에 문 교수님께

서 승락하심으로 매년 나록(Narok) 

지역에서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금

번에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더욱더 진보되고 발전되어지며 교회

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

고 오실 강사님과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

탁드립니다. 

생명의 물-예수님의 샘물 만들기

저희들의 복음 개발 사역중의 하

나인 “예수님의 샘물 만들기 우물개

발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

니다.

안산동산교회(김인중 목사님)의 

기도와 후원가운데 맛사이 지역에 

우물 개발이 시작됩니다.  물을 구할 

수 없거나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하

는 이곳 현지 사람들을 위한 이 개발

사역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

했으면 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소망입니다.

지난해 연말과 금년 초에 두군데 

교회를 완공했습니다. 투루카나 마

라나타교회(예수사랑 교회 후원)와 

맛사이 올로로필교회(한국 썬스코 

후원)입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교회

가 건축되어 집니다. 키꾸유 루히루 

지역에 시온 개혁장로교회가 세워집

니다.  

미국 시카고 그레이스교회(원종훈 

목사님)의 후원과 기도로 건축되어

지는데 순조로운 진행과 완공을 위

하여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교

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제2회 GMS 선교사 대회 및 총회

지난 3월 16-20일 그리스 아테네

에서 GMS 선교사대회와 선교사 총

회가 있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번 

선교대회 기간 중 GMS 선교사회 총

회가 있었는데 부족한 사람이 총회 

세계선교사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되

었습니다. GMS에서 파송 받아 전세

계에서 사역하는 2,500 여명의 GMS 

선교사님들을 대표하여 앞으로 임기 

3년 동안 부족한 사람이 선교사님들

과 본부와의 가교(架橋)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

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

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10에

서 말씀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

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

백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저희들의 사

역과 가정 그리고 가족들에게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

다. 금년은 저희 결혼 35주년(4 25

일)이 되어지고, 생명과 믿음의 유업

인 첫 손자 예준이의 첫돐(3월25일)

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초청으로 미국 시카

고를 방문하여 손자 예준이의 첫돌

을 축복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우리

부부의 결혼 35주년 기념으로 미국 

동서횡단 자동차 여행을 하였습니

다. 이번 여정을 통하여 믿음과 생명

의 유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받

은 이 은혜와 축복을 선교지 영혼들

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30여년전 부족한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저

희를 위하여 기도와 후원을 하였던 

협력교회가 부족한 저희를 파송 선

교사로 허입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

희의 주 파송교회가 되어주신 남서

울중앙교회(담임: 여찬근 목사님)의 

원로 피종진 목사님과 담임 여찬근 

목사님 그리고 당회와 온 성도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아

름다운 선교의 장을 이곳 아프리카

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아프리카 케냐에서…
강인중 선교사 드림

New Life Ministry

E-Mail: missionkenya@gmail.

com,  kang4kenya@gmail.com

케냐

선교 편지  

아이티는 덥습니다. 여전히 덥고 먼지가 납니

다. 공항에서 나오자 훅 하고 더운 바람이 맞아

줍니다. 공항 안에까지 마중을 나와주신 탁 선

교사님과 삼개월여만의 반가운 재회를 하고 소

나피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고아원 세 곳

을 방문합니다.

오늘은 열방대학 출신의 아이티 청년 스티브

와 그 약혼녀인 러시아 색시 잰나가 동행합니

다. 스티브는 산토도밍고에서 김현철 선교사님

의 소개로 사귀게 되었고, 두 사람의 8월 결혼식

에 저희도 참석하기로 한 사이입니다.

House of Hope

제 딸 아이 위슬린이 있는 하우스 오브 홉은 

조용했습니다. 우리가 쌀을 싣고 도착하자 아이

들이 뛰어나와 반겨주었습니다. 그중에 몇 아이

들이 건물 안쪽에 대고 ‘위슬린’을 큰 소리로 불

렀습니다.

키가 또 훌

쩍 커버린 것 

같은 위슬린에

게 제 아내가 

지난주에 장장 

세 시간이나 

쇼핑해서 산 

열 벌도 넘는 

옷을 입혀 보

았습니다. 마

침 잰나가 도

와주어서 쫄바

지, 끈달이 셔

츠 원피스, 줄

무늬 티셔츠에 

핫팬츠까지.... 

골고루 입어보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같이 간 모두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아이는 자라고, 이제 멋을 부리려고 하고 자

꾸 커 가는데.... 벌써 열 살입니다. 아이가 예쁘

게 자라는데도 마음이 기쁨보다 슬픔의 무게가 

더해갑니다.

쌀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과자 나누어주고 옷 

갈아입느라고 정신이 없는 위슬린 불러서 발 사

이즈 재고.... 8월에 오마고 약속하고 다시 돌아

섰습니다.

38 오아시스

따바에 있는 38 오아시스에는 아주 어린 아이

들이 있습니다. 서른 세 명의 아이들이 올망졸망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는 생각

이 듭니다. 아픈 아이도 있고, 기운 없는 아이도 

있지만 대체로 아이들이 잘 자라서 반갑다고 와

서 손을 붙잡고 매달리고 손가락을 만져보고 가

고, 박박 깎은 머리를 들이밀기도 합니다.

아직도 한참 더 자라야지만 이제는 제법 쌀자

루도 들으려고 하고 더 작은 아이도 안아주곤 합

니다. 정말 작은 아이들과 함께 쌀을 나르고 아

이들 과자를 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기도하

고 돌아왔습니다.

장애아 고아원

23명의 장애아들이 있는 여호와 라파 고아원

은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이들을 테라

스로 내놓았습니다.

쌀과 식품들을 날라 마당에 쌓고 부엌과 아이

들을 방을 살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었는데 아

직 저녁을 안 먹었답니다. 하루 두 끼 먹는 아이

들이 대부분 오후 3시 좀 넘으면 밥을 먹는데 부

엌에 아침 설거지가 쌓여 있고....

원장이 아기들 우유와 마실 물이 필요하다고 

잔뜩 쌓아놓은 빈 물통을 가리킵니다. 탁 선교사

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고아

원 전기값도 지불하였다는데 요구사항은 자꾸 

늘어가고 자체적으로 개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지난 2월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내 눈에 밟

히던 5살 여자 아니 매리케트는...... 아이가 보

이지 않아서 물었더니 할머니가 와서 데려갔답

니다.

매리케트를 남부 지역에 사는 할머니가 와서 

데리고 갔다는데 왜 가슴이 먹먹한지... 할머니

가 결코 부자도 아니고 남부지역 산을 넘어 어딘

지도 모르는데 점점 시력을 잃고 그 아이가 어찌 

살지, 그래도 할

머니 손에 크는 

게 낫지, 하다가

도 한숨이 그치

질 않습니다. 

제 아내도 매

리케트를 할머

니가 데려갔다

는 소식에 낙심

이 큰 모양입니

다. 눈이 맑은 

예쁜 아이였습

니다. 점점 눈이 

보이지 않는 아

이여서 병원에 

한 번 데려가겠

다고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가 데려간다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그 사정이야 알겠지만 괜히 원

장이 야속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데려갔다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티 시골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아이

는 점점 보이지 않는 눈을 어쩌려는지 그저 막

막하고 한숨만 납니다.

원장에게 탁 목사님께 우유와 물 이야기를 말

씀드리겠다고 하고 나섰습니다. 쌀을 들고 다니

면서 잘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기쁨과 감사를 누

리고 있습니다. 

위슬린도 잘 커서 벌써 여자아이가 되어가고 

있고 매리케트도 할머니가 키우겠다고 데려갔

다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 듣는데 오

늘은 마음이 더 먹먹합니다. 아이가 자라도 걱

정, 할머니가 데려가도 걱정 아름답고 감사한 일

인데 까닭모를 슬픔이 고개를 듭니다.

모든 아이들의 미래가 아직도 보이지 않아서 

이 아이들 자라면 어찌 될까 할머니한테 가서 

잘 있을까 괜히 슬프고 마음이 짠합니다. 하나

님께 맡기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

그머니 떠미시는 일도 있습니다. 내일은 샬롬(

쟌 목사), 브니엘, 러브, 가브리엘 네 고아원을 

갑니다.

이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

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일들을 보면서도 슬

픈 아이티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

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메일:chohenry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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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푸는 열쇠>
1. 참된 진리(요8:32).

5. 현세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죽은 후에 가서 고통을 받는 멸망의 암

흑세계(마5:22).

6. 아이 부근에 있던 채석장(수7:5).

7. 새벽에 동쪽에 보이는 금성(사14:12).

8. 야곱의 딸 디나가 이곳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 당함(창

34:2).

9. 해 그림자의 이동을 이용하여 시각을 측정(왕하20:11).

11. 작은 칼(렘36:23).

15. 삼손이 나귀 턱뼈로 불레셋인 1천명을 죽인 곳(삿15:15-17).

16. 패악하고 불순하여 도덕에 어긋남(삼상20:30).

18. 로마에 있는 교우로 바울에게 부탁하여 디모데에게 문안하였다

(딤후4:21).

20. 새찬송가 492장. 열린 ○○○ 내가 들어가…

22. 시브온의 큰 아들(느11:31).

23. 어머니의 남편.

24. 중심에서 둘레까지의 거리가 어느 곳이나 똑 같다(레19:27).

25. 롯과 그의 작은 딸 사이에 낳은 아들(겔25:10).

26. 운수가 좋음(행26:2).

<세로 푸는 열쇠>
2. 야노힘의 몸에서 난 사울의 아들(삼상14:49).

3. 유대인이 하만의 궤계에서 구함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에9:31).

4. 땅과 땅 사이에 경계를 하는 표(신27:17).

5.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 두었던 가장 거룩한 곳(출26:33).

8. 소아시아 부르기아도의 한 성(골4:13).

10. 영원무궁한 생명(딛1:2).

12. 이스라엘 백석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호사밧이 

      임명하여 유대로 보낸 레위인(대하17:8).

13. 앗수르왕 산헤립의 한 아들(왕하19:37). 

14. 반역하는 사람(호5:2).

17. 여러 나라(욜3:12).

19. 헬라인에게는 데베스라고 알려진 애굽의 도시(나3:8).

20. 하늘이나 땅이나(신3:24).

21. 나병(눅5:12).

22. 유다 지파의 남부에 있는 성읍(수15:22).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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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은 브라질 원유청(뻬뜨로 브

라스)부패 부정사건으로 전국이 떠들

썩하고 그 여파로 교사파업 운전기사 

파업 등 각 분야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

는 데모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1

년에 전국적으로 공영버스인 시내버

스가 불에 타서 손실하는 가장 많은 나

라라고 보면 됩니다. 여전히 세계로 나

가는 마약이 거의 브라질을 경유하여 

퍼져나갑니다. 

세계개혁주의펠로우쉽(WRF) 브라

질 총회

세계개혁주의 연합체인 WRF 총회

가 상파울로 할리데이인 호텔에서 개

최되었다. 1주간 동안 브라질 장로교

단(IPB)의 영접으로 세계에서 약 200

여명의 신학교 총장 교단장 교회지도

자 등이 참석하여 세계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동성연애, 어린이 성폭행, 이슬람세

력의 침투, 남미 카톨릭문화권의 선교

전략 등을 다루었다. 한국에서는 대신

대학교 김인환 총장이 한국 대표로 참

석하며 대회후 앰부 깜뽀, 림뽀 22주년 

생일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하였다. 

또한  동포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총

신대학  동문회 모임을 가지며 수많은 

세월의 추억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교회 생일  어린이   십자가  고난 

특별공연

교사 바우끼리아와 데우피나가 어린

이전도협회에서 훈련한 경험을 토대

로 어린이들의 불신  부모들을 초청하

여 십자가 공연을 하였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어린이들을 연습을 시킨 교

사들이 대견하며 자신들의 자녀들의 

십자가 공연을 보며 부모들이 주님의 

고난을 다시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가

장 나이가 어린 죠나따스(앞줄 가운데 

어린이 5세)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공연을 할 때 너무나 사랑스러

웠다. 장래 커서도 자신에게 귀한 추억

이 되리라 본다. 

아마존 삼국경신학교 양성식 선교

사를 초청한 선교의 밤

깜뽀림뽀 교회는 매년 브라질과 타

나라에서 선교하는 한인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성도들에게 선교정신을 고

취하고자 선교의 밤을 개최한다. 또한 

적은 정성이나마 선교사가 세운 현지

인교회도 선교에 동참하고자 한다. 양 

선교사를 초청하여 브라질, 페루, 콜롬

비아 세 나라  국경에서 신학교사역과 

교회 개척사역, 현지 교역자 자립을 위

한 농업, 기술, 양어 등 현지 자립 정책

들을 들으며 선교의 새로운 패턴을 경

험했다. 

어머니주일 어머니들 초청 위로 감

사

5월 10일 앰부교회와 깜뽀림뽀교회

들은 어머니들을 초청하여 위로하며 

자녀들이 선물을 전달하며 어린이들

이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들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선물을 전달할 때 어머니들은 모두 눈

물이 글썽이기도 했다. 

노시영 선교사

이메일: nohsiyoung@hanmail.net

브라질 

선교 편지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는 지난 26일 네팔

지진피해성금 4,582달러를 SON미니스트리에 전달하

고 네팔지진 의료선교팀을 통해 ‘사랑의 빛 보내기 운

동의 솔라등’을 현지 난민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

다. 

이번 선교팀은 SON미니스트리에서 주관하고 세계

의료선교회(김인철 목사)와 협력하게 되며 현지에서는 

글로벌호프(Global Hope) 단체와 사역하게 된다.  

사랑의 빛 솔라등은 김정한 선교사가 케냐선교사 시

절 전기가 없는 마사이부족에서 선교를 하던 경험을 

살려 SON미니스트리에서 선교용, 재난구조용으로 직

접 개발해 특허를 받은 것이다. 또한 비자문제가 있거

나 선교사업을 원하는 선교지에 공급을 하려는 목적

도 있다. 

SON미니스트리는 네팔단기선교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랑의 빛 솔라등을 네팔 난민들에게 

직접 단기선교팀을 통해 전달하며 이 사역을 위해 교회

들의 많은 선교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것은 김정한 선교사(714-350-6957)에게 문

의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주님세운교회, 네팔지진피해돕기 성금 전달 
SON미니스트리에 4,582달러

주님이세운교회 박성규목사(좌측 두번째)가 김정한선

교사(우측)에게 네팔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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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사무엘이 늙어서 두 아들들을 세웠더니 문제

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

지 아니하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왜곡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

는데 사무엘은 나이가 들고 아들들은 악한 행

동을 하여 신임할 수 없으니 왕을 세워달라고

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장로들의 모임과 사

무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

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장로들이 모여

서 회의를 하는 것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당

장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한 행

동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고 옳고 정당해보입

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이 잘못됐던 것

입니다. 세상 왕과 같은 왕을 세워 강대국을 만

들고 부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하소서!(삼상8:4-5)월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사

사를 세워달라고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

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무조

건 열방과 같이 왕을 달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문자적으로 “눈

으로 보기에 악하여”라는 뜻으로써 속으로 기

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감정적으

로 표현할 수 있지만 아무 표시를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모든 말을 듣고 사무엘

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

습니다. 하나님중심 말씀중심으로 사는 참된 지

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하

지 않았다면 장로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도 그렇

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화를 냈

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회 지도

자의 책임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즉시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삼상8:6-9)화

사무엘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니까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라

고 명령하십니다. 다만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 

분명히 말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기

회를 주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9절). 사무

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

들에게 전합니다. 사실 사무엘은 열방과 같은 

왕을 세우게 되면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알

려줌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방과 같은 왕

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세상에 종노

릇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병거도 주고 말도 주

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병거와 말을 앞서 끌고 

다니며 왕들의 시중을 들고 그 왕을 위해서 종

과 노예와 같이 중노동만 하게 돼있습니다. 성

도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게 살

아야 합니다.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삼상8:9-12)수

세상은 우리를 잘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이민와서 처음에는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다

가 사업이 잘되고 형편이 좋아지면서 세상과 물

질의 노예가 돼 세상의 종노릇만 하며 사는 분

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점점 더 자유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세상에 나가서 온 가족

을 동원해서 일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가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왕의 신하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성도는 착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세상에서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어 갖는 것 같

지만 세상왕은 중요한 시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나누기 때문에 남는 것은 아무것

도 없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 

큰일을 맡기시고 주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

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양떼의 십분 일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삼상8:13-17) 목

우리는 세상에서 힘을 다해 일하지만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빼앗

긴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 다 빼앗기

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의지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

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중에 세상 왕이 괴롭혀서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기

도를 응답해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영원한 방패

요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

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 너무 평

범하고 단순해보이지만 자원해서 하나님의 영

광을 위해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오늘도 내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야하겠습니다. 

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삼상8:18)

사무엘은 온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또 경

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며 끝까지 왕을 세워달라고 졸랐

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의 섭리를 펼쳐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

다.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

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실패의 길로 갈 때 

그 실패라는 경험을 통해서 더 신실하게 돼 하

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실패를 허용하신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신실하고 좋은 왕을 세워 나라를 이끌어가

는 것이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만이 진정한 행복이 넘치게 됨을 다윗왕을 통해

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실 것입

니다. 할렐루야!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삼상8:19-22)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1)”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교육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Christian Edu-

cation as Disciple making is the 

com-mission of church) (2)“제자삼

기”의 체인(Chain of Disciple-Mak-

ing) (3)”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 교

육이 가지는 한인교회를 향한 함의

(Implications of Christian educa-

tion as disciple making for Korean 

American church)라는 주제들로, 제

자삼기로서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논

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삼기로서의 기독교교육”을 

그리스도의 교육 명령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의 기초로서 인

식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 삼기로서의 기독교교

육은 교회 전체의 교육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명령”이라고 해석된 

영어 단어 “commission”이 “모두”라

는 뜻의 “com”과 “사명”이라는 뜻의 

“mission”이 합해진 단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

도 같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

령 즉,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로 만들기 위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

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비단 사역자들

만의 그리고 교육부서들 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전체

가 관여하여야 하는 일이며, 교회 전

체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제자들을 길

러내는 요람이 되어주어야 하는 일이

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은 교회공동체가 유

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가장 잘 

수행될 수 있습니다. 머리와 마음과 

삶이 제자로서의 그것들로 균형 있게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신앙적, 성경적 

지식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한 영적인 

경험 및 기독교 전통과의 만남, 그리

고 교회공동체 내, 외적인 봉사 및 상

호관계 맺음 등을 통한 훈련과 양육

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공동체라

는 것입니다. 

이렇듯 온 교회로 그 제자 삼는 교

육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성숙할 때, 더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

들이 전인적인 성숙의 모습으로 배

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멤

버들은 진정한 전인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 갈 것을 결단하고 그

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며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

니다. 이는 물론 공동체 멤버들이 모

두 완벽해야 하며, 그래야 제자삼기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

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연약하고 부

족한 모습일 때가 더 많을 것이되, 바

로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

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지지하고 

또한 서로를 양육하고 서로를 훈련하

는 것이 바로 온 교회가 함께 감당하

는 제자 삼기의 사명을 수행하는 모

습인 것입니다.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교육”을 

그리스도의 교육 명령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독교교육의 기초로서 인

식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사안 제자삼기의 체인(Chain of 

Disciple-Making)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삼기의 체인은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온 교회

가 함께 수행하는 제자삼기 교육에 

있어서 그 제자삼기는 결코 일회적

이고 단절된 성격의 사역이 아니라

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것이 지속적

이며 연쇄적이며 연결적인 성격의 사

역이라는 뜻이며, 또한 그 성격을 강

조하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

자삼기 체인, 제자삼기 교육이란 다

른 이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길러내는 사역이라는 의미

입니다. 

제자삼기는 본디, 만약 그리스도

의 제자로서 어느 한 사역자가 어느 

한 사람으로 제자를 삼았다면, 이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

는 또 다른 이로, 또 그는 또 다른 이

로 제자를 삼는, 지속적이고 연쇄적

인 체인 작용이 그 본성으로 내재되

어있습니다(그리고, 원론적으로 제

자의 수는 1명 기준 정배수로 증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multiply). 이에 

우리의 제자삼기 교육은 반드시 이

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최초 제자가 참된 제자

로 살아가도록 교육할 뿐 아니라, 그

가 다른 이들을 제자 삼을 수 있기

까지 교육하여야 하며, 또한 여기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이

들로 하여금 또 다른 이들을 제자 삼

을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삼기가 

체인작용이므로, 이를 위한 기독교교

육 또한 그 체인 작용을 아우르는 것

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교육”을 

그리스도의 교육 명령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독교교육의 기초로서 인식

할 때, 오늘 생각해보고자 하는 마지

막 이슈는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

교육이 한인교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

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교육은 성경지식의 성장, 기독

교적 양육, 인성 성숙, 영성 및 경건 

그리고 전도 훈련 등 많은 부분을 포

함하고 있습니다(마태복음에서 세례

를 주고, 가르치고, 가르친 바를 지키

게 하라는 교육 명령으로 표현된). 그

렇지만 그 가장 처음의 출발점은 아

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이웃들

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그리스

도의 제자가 되도록 초대하는 일입니

다. 그 삶의 모범으로 그리고 직접적

인 선포로 그 일을 시작하여, 제자가 

아니었던 자들로 제자가 되도록 결단

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인교회는 더 

이상 20-30년 전처럼 60-70% 이

상의 한인들이 교회 공동체 두리안

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사

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확

한 통계 및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

겠지만 대략 이제는 전체 한인들의 

20-30%만이 교회공동체 안에 있다

고들 합니다.

<16면으로 계속>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86)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9)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 교육은 교회 전체의 교육적 사명

지속적, 연쇄적, 연결적 성격의 사역■복음전파가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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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장 당선소감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총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무엇을 이루겠다는 말씀보다는 주

님이 주시는 은혜로 최선을 다해 성경과 교

단 헌법을 중심으로 총회를 섬기겠습니다. 

2. 이번 총회는 그 어느 해보다 은혜롭고 

하나 되는 성총회였다고 하는데 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39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총

회를 준비하면서 인간인지라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38회 회기 중 부총회장으로 총회를 섬기

는 중에 총회 안에 산적해있는 문제들과 잠

재해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서 총회

의 위상을 높이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개혁

하여 더욱 성숙한 총회를 이루고자 1년 동

안 매달려 기도했는데 금번 총회를 성령께

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였습니

다. 단 한 번의 다툼이나 시비가 없이 용서

하고 화합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시

는 총대원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

릅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하나 되는 성 총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총회를 염려하며 걱정하시

는 모든 총대원들과 총회 산하 모든 교회의 

기도 응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신임총회장으로 총회를 이끌어갈 계

획과 비전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후배들은 선

배들을 존경하며 선배들은 후배들을 지극

히 사랑하고 아껴서 총회를 섬길 수 있는 

넉넉한 터전을 마련해 줌으로 특별한 이유

가 없는 한 본 교단에서 안수 받은 목사들

은 교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본 교단에 

남아 있도록 후배들을 배려하는 일에 힘쓰

고 싶습니다. 

39년 동안 고시를 치루고 본 교단에서 목

사가 되신 분들이 1000여명 되지 않나 생각

해보는데 모두 어디로 갔는지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1.5세, 

2세들과도 함께 어울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불어 총회를 섬겨 감으로 우리 총회

가 꿈이 있고 활기가 있는 총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발표된 것 같이 이번 총회 임원 

중에는 1.5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1

세와 1.5세, 2세들이 함께 힘을 모아 교단의 

위상을 높이고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총회가 개혁이 되

어야 하는데 개혁은 인내가 있어야 하지요. 

개혁과 동시에 화합을 추구해서 성숙한 총

회를 만드는 일에 헌신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세계선교에도 큰 비전을 가진 교단

으로 그 꿈을 실현해가며 조국과 조국의 교

회들, 조국 통일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

는 총회로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많이 기도

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4. 총회장이 보시는 현재 교계의 상황

은?

지금 우리 조국 교회를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현상은 이민교회도 마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엎

드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

야 하는데 가장 부패했던 시대인 사사 시대

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신

앙이 타락하고 윤리와 도덕을 찾아볼 수 없

는 비참함과 암담한 사건들이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이 크게 들

어나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겸손

히 주의 뜻을 물으면서 섬김으로 개교회가 

바로 나간다면 교단은 물론 온 교계가 바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5. 선교에 비전과 방향에 대해  

저는 브라질에 30여 년 전에 선교사로 와

서 교포 교회를 섬기며 선교하는 일에도 헌

신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선교 현

장을 조금 아는 편입니다. 

오늘날 선교 현장을 드려다 보면 참으로 

보내심을 받은 헌신된 선교사님들이 많습

니다. 자기와 가족이 온전히 헌신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하시는 선교사님들

을 볼 때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적은 

수이지만 어떤 분들은 선교를 생계나 자녀

들의 교육에 목적을 두고 선교지에서 복음

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목적과 의도는 따로 깊이 감추어져 있어 타

인은 물론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

운데서 많은 세월을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

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는 아무나 선교사로 

마구 보내지 말고 검증된 선교사들을 파송

하여 적극 후원하였으면 합니다.

6. 브라질교계와 사랑의교회에 대해 

제가 사역하고 있는 브라질은 황금 어장

과 같은 선교지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

은 물론 50여 이민교회가 전심으로 선교사

들을 협력하며, 현지인 교회를 세우며, 그 

선교지들을 관리하며, 아프리카의 포르투

칼어 언어권에 현지인을 선교사로 파송하

기도 하면서 한인교계가 초교파적으로 하

나 되어 선교지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들로

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교회 역시 선교사들을 협력

하고 현지인 교회를 아마존까지 브라질 곳

곳에 9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도우며, 

신학생들을 양육하며, 모잠비크에 선교사 

두 가정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는 산하 지역인 남미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합니다.  

이번에 모처럼 선교현장인 브라질 이과

수에서 “은혜의 강물이 넘쳐흐르게 하라”(

겔47:9)는 주제 아래 열려진 총회가 결실이 

있는 총회가 되어 짐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을 돌려드리며 모든 총대원들과 총회 산하 

모든 교회에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은혜와 평

강이 우리 총회위에 넘쳐흐르기를 기원합

니다. 
<정리: 이성자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39회 총회가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라(에스겔 

47:9)"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이과수공항 호텔에서 열려 그 

어느 해보다 은혜롭게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김영수 목사는 "첫째, 

교단의 위상을 높이고 교단의 정체성 확립 둘째, 인내로 개혁하는 총회 셋째, 개혁과 동

시에 화합을 추구함으로 보다 더 성숙한 총회 넷째, 세계선교에 비전을 가진 교단 다섯

째, 조국의 교회들과 조국 통일을 위해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총회" 등의 사업방향을 제

시했다. 김영수 목사와 지면 인터뷰를 통해 총회장당선 소감과 함께 앞으로 총회를 이끌

어갈 계획을 들어본다. 

모든 세대의 힘 모아 교단의 위상 높이고 정체성 확립

세계선교의 비전 크게 갖고 조국 통일 위해서도 노력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신임 총회장 김영수 목사(브라질 사랑의교회 담임) 

“개혁과 화합 추구함으로 더 성숙한 총회로”

야훼 축복 움켜쥐고파 어미 탯줄 속 필사(必死)의 몸부림이더니 

형 “에서” 대신 하늘 문 열어 아비 두 손 올리게 한 복된 자이어라

어버이 떠나 황량한 들판 몸 뉘어 돌베개하고 잠 못 이룬 밤 

파아란 꿈자락 펴며 하늘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천사를 본다 

양치는 우물가 처녀 라헬에게 마음 뺏겨 머슴살이 칠년 하루 같아 

첫날밤 장인 라반에게 속아 큰 딸 레아이니 망연자실(茫然自失)이었네 

관습 따라 칠일 보내고 라헬 맞아 그녀 위해 다시 칠년 머슴살이라

빈털터리 십사년 약속어긴 외삼촌 라반과 다시 약조하더니

야훼 손길 하늘 문 열려 육년 후 큰 부(富) 이루었네 

기도의 사람 야곱 아내 네 사람 열두 명 아들과 딸 하나 주시니

이스라엘(Israel) 자손의 못자리판이로다 야훼께 영광 영광     

야곱 레아에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디나  

라헬에게 요셉,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빌에게 단, 납달리  

레아 시녀 실바에게 갓, 아셀, 잇사갈, 스블론이니 

열두 별들이라

모진 세월 이십년 재물 많으나 외삼촌 라반의 눈빛 시려 가족소유 이끌고 

도망치다가 미스바에서 경계 맹약하고 고향길 바라보니 형에서 눈 지피네 

얍복강 나루 무릎 꿇고 기도로 님 이기니 야곱 이름 바뀌어 이스라엘 되도다

군사 사백명 이끈 한많은 형 에서 눈물로 화해 사랑 나누니 야훼의 은혜라 

이스라엘 가나안 땅 거할 때 그의 딸 디나 세겜 추장 욕보여 시므온과 레위 

세겜 가족 진멸하고 보복 두려워 온 가족 벧엘 오니 야훼 주신 땅이라 

육체사람 에서도 헷족속과 이스마엘 딸들과 장가들어 세상자녀 많으니 

여러 족장들의 조상되었네  

<15면에서 계속>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바도 별반 다르

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한

인교회가 제자삼기교육의 출발점인 “아

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며 그리스도의 제자

가 되도록 초대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

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일과 동시에 교회 두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성숙 및 성

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

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양육하고 서로를 훈련할 수 있도

록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사역자들이 감

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한인교회들을 살펴

보면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서로를 교육

하여 상호성숙을 도모하는 사역은 좀처

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는 서로를 

향한 진실한 이해와 존경이 있어야만 가

능한 것인데, 아마도 한인들의 힘겨운 경

쟁의 삶은 이러한 이해와 존경의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을 힘들게 했었던 듯 

합니다. 이제 우리 한인교회가 제자삼기

교육을 그 교육적 기초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하고 성숙하여 져서 한인사회와 미

국사회,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그러한 공

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열두 지파의 아버지 야곱(Jacob, Israel)  
(창세기 27:1-36:43) 

 志常 김길홍 목사

(시인/소설가)

시(詩)로 읽는 성경(聖經)
                             -모세오경  

인/터/뷰


